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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광학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2025년은 안경광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안경산업의 성장을 위해 1996
년에 창립된 한국안광학회가 창립 30주년, 즉 뜻이 더욱 확고해지는 *이립

(而立)*의 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본 학회는 금번 동계학술대회를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30년간 한국안광학회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학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대한안경사협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 및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학회는 인구 초고령화와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시생활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매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학술대회 주제를 선정하며 우리나라 안경광학의 미래를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한국안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통해 우리 학문의 연구 발전사를 조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안광학회 학술대상 수상자의 특별강연과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를 통해, 임상응용 

학문으로서 안경광학의 학문적 가치와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학회가 쌓아온 모든 노력과 성과 위에, 오늘의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또 하나의 

뜻깊은 기록으로 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간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안광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제16대 한국안광학회 회장  김 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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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안광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상현입니다.

오늘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안광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안광학회 30주년 

발자취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국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안광학회는 안광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기술의 혁신을 선도하며, 우리나라 

시과학 연구의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회에 참여하신 모든 회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안광학 분야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인공지능(AI)과 AR·VR 기술의 융합, 근시 진행 억제와 

노안 관리 등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안광학회가 제시하는 연구 방향과 학문적 논의는 안경광학 교육, 임상, 산업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회의 학문적 리더십은 미래 안광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는 앞으로도 한국안광학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문과 교육, 임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안광학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 교육과 

임상현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교류와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안광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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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안경사협회장 허봉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한국안광학회의 창립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안광학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이어오며, 우리 업계의 지식과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김소라 학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안광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안광학회 30년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안경계 전문성과 학문적 깊이를 

차곡차곡 쌓아온 역사입니다. 학회의 연구와 학술적 노력은 안경 산업 전반에 중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했으며, 업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업계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생활의 다변화, 기술 혁신,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안경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범위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회가 보여주는 연구와 학술적 성과는 안경사가 미래 사회에서 핵심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안광학회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서로의 연구와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논의하며, 업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십시오. 학회의 

지혜와 노력이 모일 때, 안경산업은 단순한 제품 중심의 시장을 넘어, 전문성과 혁신을 갖춘 미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역시 학회의 성과와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안경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안광학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술대회의 성공적 진행으로 또 

다른 30년의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허 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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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광학회 창립30주년 기념학술대회 세부일정표
- 한국안광학회 30주년 발자취와 미래 -

사회: 박상일 교수

2025년 12월 5일(금)

12:00~12:20  CONTACT LENS BASED MYOPIA CONTROL Lakshmi Shinde
(FAAO, FIACLE, FBCLA)

12:20~12:50 생성형 AI 사용의 이슈와 문제점(연구윤리교육)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13:00~13:2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김소라(한국안광학회장)
축사 – 김상현(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장), 허봉현(대한안경사협회장)

창립30주년 기념행사 

13:20~14:00
한국안광학회 30년의 발자취

강성수
(한국안광학회 부회장)

한국안광학회지와 연구발전사
정세훈

(한국안광학회 편집위원장)

14:00~14:10 Break 및 기념촬영

기조강연 좌장: 강현구 교수

14:10~14:40 학술대상 
수상강연

Effects of COVID-19 vaccination on visual 
function and ocular components 

문병연 교수
(강원대학교)

14:40~15:00
신진연구자 
특별강연

중심 근용 멀티포컬 소프트렌즈 2주 착용에 
따른 젊은 성인의 시기능 및 시력의 질 변화  

정원영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00~15:20 시기능훈련의 신체활동 병행에 따른 
시각정보처리기술 향상에 대한 효과 

이승덕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15:20~15:30 Break 및 포스터 발표 1

구연발표 좌장: 홍형기 교수

15:30~15:40 아동기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한 주변부 흐림 렌즈의 임상적 효과 연구
민규

(을지대학교)

15:40~15:50 디지털 시기능훈련에 의한 사위안의 양안시기능 개선
이다은

(백석문화대학교)

15:50~16:00 자각증상 조사 설문지의 문항 범주화 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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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 (보건학사,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 (이학석사,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 (이학박사, 2025)

 전공분야
안경광학(콘택트렌즈학)

 교육 및 관련 분야
독일 Stuttgart VisusContact Linsen
한국 알콘 인턴
미국 ABO, 
NCLE안경원 등
現 국제대학교 겸임교수





- 79 -



- 80 -



- 81 -



- 82 -



- 83 -



- 84 -



- 85 -



- 86 -



- 87 -



- 88 -



- 89 -



- 90 -



- 91 -



- 92 -



- 93 -





- 95 -

신진연구자강연2

시기능훈련의 신체활동 병행에 따른 시각정보처리기술 

향상에 대한 효과

이승덕 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학력 및 경력
현) 대구보건대학교 겸임교수
현) 대구안경사회 윤리부회장
현) 한국시기능훈련교육협회 홍보이사
현) 임상옵토메트리스트 홍보분과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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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연 발 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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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 6–12세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주변부 근시성 디포커스를 유도하는 근시관리 렌즈와 

단초점 렌즈의 1년 추적 관찰을 통해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은 기능성 렌즈를 착용 군과 단초점 렌즈 착용 대조군을 1년 동안 등가구면 굴절력(SE), 평균 

각막곡률(Ave K)을 측정하였고, 예측 안축장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생체계측 장비를 통해 

직접 안축장을 측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평균 각막곡률(Average Keratometry; Ave K)과 등가구면굴절력 

(Spherical Equivalent; SE)을 기반으로 예측 안축장을 산출하여, 임상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실용성을 함께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면등가 굴절력은 자동굴절검사(ZEISS Visuphor 500, Carl Zeiss, Germany) 장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평균각막곡률값(Ave K)은 아이프로파일러(I Profiler, CarlZeiss,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값으로 활용하였다. 예측 안축장은 AL = 24 × Ave.K / 7.8 − 0.4 × SE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지표는 1년간 변화량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 구간을 기준으로 한 하위 분석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통계 검정은 정규성 확인 후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결과

1년 간의 추적에서 두 렌즈군 모두 구면 등가 굴절력 값은 근시 방향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으며(p < 0.001), 
평균 각막곡률값은 두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 > 0.05). 이는 눈의 굴절력 중 약 70%를 

차지하는 각막의 형태적 안정성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근시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예측 안축장 

분석에서 단초점 렌즈군은 평균 0.24 mm 증가 한 반면, 기능성 렌즈 착용군은 평균 0.14 mm 증가하여, 기능성 

렌즈 착용군의 안축장 증가 폭이 유의하게 적었다(p < 0.01).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는 기능성 렌즈 착용군에서 

구면등가 굴절력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결론

본 연구는 근시 진행의 주요 요인이 각막의 형태 변화가 아닌 안축장 성장임을 임상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기능성 렌즈 착용군이 단초점 렌즈 착용군에 비해 근시 진행과 안축장 성장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변부 근시성 디포커스 설계가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근시 관리에서 각막의 안정성과 예측 안축장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평가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발 표 자 : 민  규, alsrb6062@g.eulji.ac,kr

교신저자 : 임현성, hsl@eulji.ac.kr

구연 발표A 01

아동기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한 주변부 흐림 렌즈의

임상적 효과 연구

민 규1⋅임현성1,2

1을지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2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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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양안시기능 이상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시기능 훈련 프로그램의 치료적 효과를 

평가하고, 훈련 후 자각 증상, 양안시 기능, 조절력, 융합 여력 및 안구운동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외사위 7∆ 이상과 조절·융합 기능 저하를 보이는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굴절이상을 완전 교정 

후 디지털 기반 시기능 훈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주 3회, 총 2주간 회당 15분씩 디지털 훈련을 

수행하였으며, 훈련 전후로 CISS 설문을 통한 자각 증상 평가와 사위도, PFV/NFV, NPA/NPC, 조절·버전스 

용이성, SCCO, H–S scale, DEM, GST를 포함한 객관적 양안시·안구운동 검사를 시행하였다. 디지털 훈련은 

폭주·융합 능력과 안구의 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폭주 훈련 기반 게임, 디지털 주변 월차트, 시선추적 기반 

손-눈 협응 게임 등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실시간 시선 추적과 게임화 피드백을 통해 훈련 참여도와 

집중도를 극대화하였다. 모든 검사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판단하였다.

결과

디지털 시기능 훈련 후 대상자들의 CISS 총점과 주요 항목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p<0.05) 자각적 양안시 

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근거리 외사위량은 –8.35±1.19∆에서 –5.21±1.88∆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p<0.05), PFV 흐린점과 회복점 역시 향상되었으나 NFV에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조절근점(NPA)과 

폭주근점(NPC)이 각각 14.59±1.40 cm에서 11.08±1.27 cm, 9.19±1.57 cm에서 7.05±0.85 cm로 유의하게 

개선되어(p<0.05) 조절 및 융합 기능이 강화되었다. 안구 운동성 평가에서 SCCO 점수, DEM 검사 시간, GST 
점수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어(p<0.05) 안구의 원활한 움직임과 주시 안정성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조절·버전스 용이성과 일부 융합 지표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디지털 시기능 훈련은 

외사위 감소, 폭주 융합력 향상, 조절 능력 개선 및 안구 운동성 강화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결론

디지털 기반 시기능 훈련은 아동의 양안시기능, 조절 능력, 융합 여력, 안구운동성 및 주관적 시각 증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전통적 시기능 훈련과 유사한 임상적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시선 추적 기술과 

게임화 기반 인터페이스를 활용함으로써 훈련 몰입도와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기능 훈련이 아동의 폭주 및 조절 기능 장애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 치료 전략으로서 잠재력을 

가지며, 향후 임상 현장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

발 표 자 : 이다은, 010-2942-0421, jkhgtre@naver.com

교신저자 : 박창원, 010-2150-9486, cwpark2011@bscu.ac.kr

구연 발표A 02

디지털 시기능 훈련에 의한 사위안의 양안시기능 개선

이다은1⋅정재필2⋅고윤태2⋅임현수2⋅최현주2⋅박기훈2⋅김기회3⋅박지원4⋅박창원1

1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2중앙대학교 예술공학대학 예술공학부
3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코칭학과 4JP닥터스 2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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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응답자의 시기능 이상 여부 및 세부적인 이상 유형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자각증상 조사 설문지의 

문항 범주화 방식을 제안하고자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

교정시력 0.8 이상인 20-35세의 피검사자 30명(남 7명, 여 23명, 평균 연령 24.70±3.86세) 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각증상 조사 설문지인 CSMU-VBP 설문지와 OSDI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원거리 및 근거리 

시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시기능 이상 유형별 자각증상에 따라 설문지 문항을 범주화하고, 시기능 

검사 항목과 설문지 총점 및 범주별 점수 간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결과

이향 운동 기능 이상 범주 점수는 해당 범주의 시기능인 경사 AC/A 비(+1.00 D)(r=461, R2=0.213), 근거리 

양성 융합 버전스 회복점(r=0.397, R2=0.158)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성안 범주 점수는 

OSDI 점수(r=0.719, R2=0.517)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시기능 이상 유형별 자각증상 특성에 따라 자각증상 조사 설문지를 범주화하였을 때, 범주별 점수와 해당 

범주에 속하는 시기능 간 주목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여 설문지 문항의 범주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설문지 문항 범주화 방식을 적용한 자각증상 조사 설문지 도입 시 임상에서 시기능 이상 

여부 및 이상 유형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발 표 자 : 박경현, 010-9219-2971, khpark020109@naver.com

교신저자 : 홍형기, 02-970-6232, hyungki.hong@seoultech.ac.kr

구연 발표A 03

자각증상 조사 설문지의 문항 범주화 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박경현·홍형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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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만 3–6세 유아의 시력검사 및 시각건강 관리와 관련된 학부모와 교사의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실천(Practice) 수준을 파악하고,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유아 시각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횡단적 서베이 연구로, 충남소재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학부모(n=32명)와 동일 기관 소속 

교사(n=32명)를 포함한 총 6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KAP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지식 5문항(예/아니오), 태도 5문항(Likert 5점 척도), 실천 5문항(Likert 5점 척도)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별 

응답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학부모와 교사 모두 유아기 시력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나, 아동의 안경 착용이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학부모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2). 태도 영역에서 두 집단 모두 

시력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아동의 시각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교사의 시력검사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부담감(3.81±1.26점)은 학부모(3.13±1.4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p=0.049), 학부모는 부모대상의 시력검사 관련 교육의 필요성(4.25±0.67점)을 

교사(3.81±0.82점)에 비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p=0.023). 실천 영역에서는 교사가 시각 이상 행동 관찰 

후 부모에게 통보하거나(4.69±0.47), 독서 시 거리나 조명에 주의하고(4.50±0.62), 아동의 안경 착용 상태 

확인하는 등(3.88±1.24)의 실천 활동을 학부모(각각, 4.13±0.79, 4.13±0.61, 2.13±1.07)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부모와 교사 모두 시력검사 안내서 수령·제공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결론

학부모와 교사는 유아 시력검사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영유아 시각건강 증진을 위해 학부모 대상 시력검사 교육자료 개발, 교사 대상 시각이상 

행동 인지·대처 연수 강화, 유아교육기관 내 정기 시력검진 체계 구축 등 영유아 시각건강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

발 표 자 : 박현석, 041-550-2906, jinjin568320@gmail.com

교신저자 : 안영주, 041-550-2906, yjan@bscu.ac.kr

구연 발표A 04

영유아 시각건강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사의 인식 조사: 
KAP 분석을 중심으로

박현석⋅문진⋅오민호⋅오유민⋅송종우⋅정시우⋅안영주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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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연 발 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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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보관한 점안액 및 점안겔이 시력의 질과 눈물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근거리 단안 시력이 양안 모두 0.8 이상인 33명(여성 22명,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상온(25℃)과 

저온(4℃)에서 약 12시간 이상 보관된 점안액과 점안겔을 점안하였다. 각막수차는 전체수차, 고위수차, 각막 

난시값을 분석하여 점안 전, 점안 후 5분까지는 1분 단위로, 30분까지는 5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눈물띠 

높이(Tear Meniscus Hegiht, 이하 TMH)와 저대비시력의 경우 점안 전과 점안 30분 후를 측정하였다.

결과

각막 전체수차, 각막 고위수차, 저위수차 모두 제형과 온도에 따라 유의한 시간적 수차 변화가 나타났다. 
모든 수차에서 저온 점안겔보다 상온점안겔이 높은 초기 변동과 느린 안정화 속도가 나타났다. 점안액은 

점안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변동과 빠른 안정화 양상을 보였으며, 온도에 의한 차이가 적었다. 
TMH는 모든 점안제 점안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위치별 분석에서 온도와 제형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대비 근거리시력은 저온 점안겔, 상온 점안겔, 저온 점안액 점안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점안액의 확산과 유지에 보관온도에 의해 달라지며, 이는 시력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

발 표 자 : 손  랑, +82-2-970-6225, sonrang0905@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82-2-970-6228, mjpark@seoultech.ac.kr

구연 발표 B 01

점안제의 보관온도가 각막수차 및 대비시력에 미치는 영향

손 랑⋅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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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RGB 기반 안구 영상으로부터 충혈 인자를 자동 산출하고, 이와 건성안 임상 지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방법

안구 영상은 백색광을 포함한 USB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해 고정된 촬영 조건(거리 약 2 cm, 해상도 
640×480)에서 획득하였다. 수동 라벨링은 CVAT (Computer Vision Annotation Tool)를 사용하여 혈관 및 공막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총 184장의 영상 중 23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U-Net 기반 2D 멀티클래스 세그멘테이션 모델 
학습 및 검증에 활용하였다. 클래스 불균형 보정을 위해 median frequency balancing을 적용하였고, 검증 
데이터에서 mIoU가 가장 높은 시점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다. 학습된 모델을 통해 전체 영상에서 혈관 및 공막 
영역을 분할한 후, 공막 내 혈관 비율(Vascular Density Index, VDI)과 혈관 영역 적색 지표(Redness Index, RI1, RI2)를 
산출하였다. 충혈 인자와 임상 지표 비교를 위해, 안질환이 없는 20대 성인 23명(남 4, 여 19)을 대상으로 최초 
및 평균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TBUT), 지질층 분포도, 눈물띠 두께, 눈 깜빡임을 양안에 대해 측정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U-Net 기반 분할 모델은 수동 라벨링과 유사한 혈관·공막 경계를 재현하여 제한된 라벨링 
데이터에서도 안정적인 학습 성능을 보였다. VDI와 건성안관련 인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안에서 최초 
TBUT와 VDI 간 약한 수준의 양의 상관을 보였다(Pearson’s r = 0.346, p = 0.031). RI1과 건성안관련 인자의 
상관관계에서는 우안에서 최초 TBUT와 RI1 간 약한 수준의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Pearson‘s r = 0.367, p = 
0.022), 우안에서 평균 TBUT와 RI1 간 약한 수준의 양의 상관을 보였다 (Spearman’s r = 0.304, p = 0.04). RI2와 
건성안관련 인자의 상관관계에서는 우안에서 최초 TBUT와 RI2 간 약한 수준의 양의 상관을 보였다(Pearson’s 
r = 0.339, p = 0.035). 안구 혈관 검출 모델 RI₁과 RI₂는 매우 높은 상관(r = 0.99, p<0.0001)을 보였으며, 두 
RI 지표 모두 VDI와 중간~강한 양의 상관(r = 0.61 및 0.63, p<0.0001)을 나타냈다. 건성안 인자 간 비교에서는 
최초와 평균 TBUT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고, 최초·평균 TBUT와 눈물띠 두께는 중간 수준의 양의 상관, 
지질층 분포도는 눈깜빡임과 약한 음의상관이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RGB 기반 안구 영상으로 산출한 충혈 인자가 건성안 관련 지표와 일정 수준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영상 기반 안구 충혈 정량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건성안 환자군, 다양한 환경 조건, 연령 확대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발 표 자 : 박정아, 010-4037-5453, parkja5453@naver.com

교신저자 : 강현구, 033-649-7375, hgkang@cku.ac.kr

구연 발표 B 02

영상 기반 안구건조증 진단을 위한 

안구 충혈 및 안구건조증 인자 간 상관관계 비교

박정아1⋅유현선2·임진형1·차민지1·김수강1·박상일1,3·강현구1,3

1가톨릭관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공학과
3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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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비이온성 재질의 써클 소프트렌즈(이하 써클렌즈)가 세안 시 사용되는 클렌징 제품에 

노출되었을 때 파라미터와 착색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비이온성 재질인 hilafilcon B 써클렌즈를 2 ml의 인산완충용액(PBS, 대조군), 클렌징 폼 및 클렌징 오일에 

각각 5분 교반 후 1분 정지 과정을 총 5회 시행하여 반복 노출시키고 함수율, 굴절력, 중심두께, 전체직경 및 

곡률반경을 측정하여 파라미터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클렌징 제품에 노출된 써클렌즈의 착색 패턴의 

변화는 다목적 용액을 사용한 세척 여부에 따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클렌징 제품에 노출된 hilafilcon B 재질 써클렌즈의 파라미터 변화를 대조군 렌즈와 비교하였을 때 제형에 

관계없이 함수율, 중심두께, 굴절력, 전체직경 및 베이스커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클렌징 오일 노출 대비 클렌징 폼에 노출된 써클렌즈에서 더 큰 파라미터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함수율, 
굴절력, 전체직경 및 베이스커브의 변화는 ISO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변화이었다. Hilafilcon B 
써클렌즈의 표면과 착색 패턴을 관찰한 결과, 클렌징 제품 노출 후 미세척 시에는 써클렌즈의 표면에서 

잔여물에 의한 균열 및 얇은 막 형성이 확인되었으며, 착색 패턴 또한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목적 

용액으로 써클렌즈를 세척하더라도 클렌징 제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착색 패턴의 일부 소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렌징 제품 노출에 따른 비이온성 재질의 표면 및 착색 패턴 변화는 세척 여부에 관계없이 클렌징 

폼의 노출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비이온성 써클렌즈가 클렌징 제품에 노출된 경우 파라미터의 변화가 유발됨을 알 수 있었으며, 
클렌징 폼에 노출 시에는 ISO 허용오차 기준을 초과하는 변화를 보이는 파라미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이온성 재질의 써클렌즈가 클렌징 제품에 노출된 경우, 다목적용액으로 반복 세척한 후에도 렌즈 

표면에서의 클렌징 제품의 잔존과 착색 패턴의 일부 소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안과적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발 표 자 : 정재원, +82-2-970-6225, jeongjw0912@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82-2-970-6264, srk2104@seoultech.ac.kr

구연 발표 B 03

클렌징 제품이 비이온성 써클 소프트렌즈의 

파라미터 및 착색에 미치는 영향

정재원⋅손 랑⋅허채원⋅이준하⋅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 137 -

  

포 스 터 발 표  A

(안광학 및 안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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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일개 4년제 대학 안경광학과 재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사회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설문은 자기개념(학업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사회성(협력성, 대인관계, 사교성), 대학생활 적응(수업, 
교우, 교수, 학교 규칙)을 측정하는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을 수집했습니다. 
SPSS를 이용해 기술통계, t-검정, ANOVA,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결과

자아개념은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리고 학년이나 학업 성취도 같은 대학 경험보다는 나이와 성별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과 대학생활 적응도 성별에서 남성 

3.77과 3.85로 여성 3.55와 3.69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0.05). 사회성은 성별 외의 다른 

학업적 또는 경험적 특성(학년, 학점, PBL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성이 

대학생활 중의 활동보다 개인의 기질이나 초기 발달 과정에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의 내적 자기인식(자아개념)보다 대인 상호작용 역량(사회성)에 의해 더 크게 

설명되며, 특히 대인관계성과 협력성이 핵심 요인이다. 또한 PBL과 같은 협동·멘토링 기반 학습경험은 

학업자아와 수업적응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은 학문적 성취와 함께 관계 형성 

및 협력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수업 설계가 요구된다.
†

발 표 자 : 최가을, +82-10-5301-2115, autumn@bu.ac.kr

교신저자 : 예기훈, +82-41-550-2180, eyelovebaekseok@bu.ac.kr

포스터 발표A 01

안경광학과 학생의 자기개념 및 관계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최가을1⋅예기훈1,2

1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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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난 10년간 축적된 KOSIS 시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령에 따른 시력 변화의 양상과 각 연령대별 시력 

분포 및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국민들의 눈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법

분석 데이터는 10대 미성년자부터 80대 이상 초고령자까지 연령 구간별로 분류되었으며, 시력은 시력은 

0.1이하, 0.2 ~ 0.4, 0.5 ~ 0.7, 0.8 ~ 1.0으로  구분하였다. 총 91,353,874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도별 분포를 파악하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연령대별 및 시력 구간별 평균 비율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10년간의 통합 분석 결과 전체 인구의 60.4%가 정상 시력(0.8~1.0)에 속하여 국민 시력 건강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상 시력(0.8~1.0)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시력 0.1 이하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결론

정상 시력(0.8~1.0)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유의미하게 확대되었고, 시력 저하 집단(0.1 이하 

및 0.2~0.4)의 비율은 모든 세대에서 감소하는 긍정적인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는 시력 저하가 단순한 

생물학적 노화의 결과가 아닌, 사회적 개입과 관리 노력에 의해 충분히 완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 시스템 강화와 기술적 치료 지원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정책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발 표 자 : 예기훈, +82-41-550-2180, eyelovebaekseok@bu.ac.kr

교신저자 : 이완석, +82-10-4063-3699, sohyun0224@naver.com

포스터 발표A 02

국가 빅데이터 기반 연령별 시력 변화 연구: 2011-2020년

예기훈1,2⋅이완석3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2성운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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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도 환경에서 동공 크기 변화를 분석하고, 자각식 굴절검사를 통해 조도별 굴절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임상 검사실에서 사용되는 험프리 자동 정적 시야계 검사를 실시하여 조도에 

따른 검사 결과값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대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세 가지 조도 조건(150~170 lux, 50~60 lux, 5~10 lux)에서 

수행되었다. 각 조도 조건에서 동공 크기는 자동굴절 검사기기를 사용하였으며, 최대 교정시력 굴절력은 수동 

포롭터, 시야 검사는 험프리 자동 정적 시야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조도가 감소할수록 동공 크기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150~170 lux에서 50~60 lux로 이동 시 동공 크기는 

17.58% 증가하였으며(p<0.01), 150~170 lux에서 5~10 lux로 이동 시 27.28% 증가했다(p<0.01). 조도에 따른 

굴절력의 측정값은 150~170 lux에서 S-3.95 D, 50~60 lux에서 S-3.70 D, 5~10 lux에서 S-4.50 D로 측정되었다. 
150~170 lux에 비해 5~10 lux에서 (-) 구면굴절력이 0.55 D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3), 50~60 lux에 비해 5~10 lux에서도 (-) 구면굴절력이 0.80 D 증가함으로써 유의성을 

나타냈다(p=0.008). 조도에 따른 시야 측정에서는 거짓양성반응(FP)은 150~170 lux에서 8%, 50~60 lux에서 

5%, 5~10 lux에서 1%로 감소했다. 150~170 lux에서 5~10 lux의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04). 또한, 
거짓음성반응(FN)도 150–170 lux에서 7%, 50~60 lux에서 5%, 5~10 lux에서 2%로 감소했으며, 150–170 lux에서 

5~10 lux의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043). 

결론

조도 변화에 따른 동공 크기, 구면 굴절력, 시야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조도가 낮아질수록 

동공이 확장되고, 굴절력은 근시 방향으로 이동하며, 시야 반응의 오반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며, 조도 조건의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임상 

실무에서 조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각적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발 표 자 : 윤광영, 052-270-0330, yjjonghyjj@gmail.com

교신저자 : 한선희, 052-270-0333, hansh@ch.ac.kr

포스터 발표A 03

조도에 따른 굴절력 및 시야 변화 분석

윤광영1⋅박나현1⋅박민재1⋅김현목1⋅문정인1⋅김봉환1⋅김형수2⋅한선희1,*

1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2작업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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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청색광 차단 렌즈가 시기능과 자각적 눈 피로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청색광 

차단 렌즈의 단기적 시기능 안정화 및 피로 완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시기능에 이상이 없는 20대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청색광 차단 렌즈 착용 전후의 굴절력, 안압, 근거리 

사위와 같은 시기능 지표의 변화 및 자각적 눈 피로 증상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실험은 세 가지 조건(실험 

전, 청색광 차단 렌즈 미착용하고 디지털 기기 영상 시청, 청색광 차단 렌즈 착용하고 디지털 기기 영상 

시청)에서 반복 측정 설계로 진행되었으며, 자동굴절력계, 비접촉식 안압계, 포롭터 등의 검사기기를 

활용하여 굴절력, 안압, 근거리 사위를 측정하였다.

결과

청색광 차단 렌즈 착용 조건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기능 지표의 안정화가 확인되었다. 
먼저, 굴절력의 변화에서는 실험 전에 비해 청색광 차단 렌즈 미착용하고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굴절력이 

근시 방향으로 42.4% 유의하게 증가했다(p<0.01). 반면, 청색광 차단 렌즈 착용 후 구면 굴절력은 착용 전에 

비해 28.1% 감소하여 정상 범위에 근접했다(p<0.01). 다음으로 안압(IOP)의 변화에서는 실험 전에 비해 청색광 

차단 렌즈 미착용하고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안압은 20.8% 증가하며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반면, 청색광 

차단 렌즈 착용 후 안압은 착용 전에 비해 10~18% 감소하여 유의성을 나타냈다(p<0.01). 또한, 근거리 사위 

검사에서도 실험 전에 비해 청색광 차단 렌즈 미착용하고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외사위가 51.8% 증가하며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반면, 청색광 차단 렌즈 착용 후 외사위가 착용 전에 비해 24.7% 감소하여 정상 

범위에 근접했다(p<0.01). 그리고, 자각적 피로 증상 평가에서는 청색광 차단 렌즈 착용 조건에서 눈의 피로, 
따가움, 건조감, 두통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가장 낮은 피로 점수를 나타냈다.

결론: 본 연구는 청색광 차단 렌즈가 시기능 안정과 시생활 질 향상을 위한 실용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청색광 차단 렌즈는 근거리 작업 중 유발되는 

눈의 피로 및 안구 불편 증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안경원 실무 현장에서 유의미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며, 근거리 시각 피로를 호소하는 소비자에게 청색광 차단 렌즈 착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 표 자 : 권우현, 052-270-0330, dngus6090@naver.com

교신저자 : 한선희, 052-270-0333, hansh@ch.ac.kr

포스터 발표A 04

청색광 차단 렌즈 착용에 따른 시기능 및 

자각적 눈 피로 변화 분석

권우현1⋅장민석1⋅윤다은1⋅문정인1⋅김봉환1⋅김형수2⋅한선희1,*

1춘해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2작업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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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현행 안경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윤리강령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근무 환경(안경원과 

병원)에 따른 포괄적 윤리강령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안경사 직업군이 보건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현직 안경사 102명 (안경원 근무 62명, 안과 근무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현행 5가지 윤리강령 항목의 실행도를 측정하였다. 윤리강령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안경사 윤리강령 8가지 항목과 타 의료기사 직업군 윤리강령을 통합한 19가지를 통해 

개선/필요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했으며, 모든 유의수준은 p <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안경사들은 윤리강령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비밀 유지' (4.06), '후진 양성' (4.02), '사명의식' (4.00), '학문 

연구' (3.98), '직업 윤리' (3.98), '비상업화' (3.97) 등을 상위 순위로 선택했다. 특히 '비상업화', '기록의 의무', 
'인권 존중' 항목에서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05)가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4.8%가 병원 근무 안경사(검안사)를 위한 윤리강령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근무 환경을 포괄하는 윤리강령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확인 하였다. 

결론

윤리강령 개선 방향은 비밀 유지, 비상업화, 인권 존중, 기록의 의무 등 고객 중심의 구체적인 행위 윤리와 

현대적 윤리 요구를 명확히 반영하여 보건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경원과 병원 근무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안경사의 윤리 강령으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예기훈, +82-41-550-2180, eyelovebaekseok@bu.ac.kr

교신저자 : 이민제, +82-10-9589-7741, topssangyoung@naver.com

포스터 발표A 05

근무 환경(안경원/병원)을 반영한 안경사 윤리강령의 

포괄성 제고 방안

예기훈1,2⋅이민제1

1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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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눈 건강 관련 생활 습관과 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안경원 중심의 눈 건강 증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법

2025년 10월부터 1개월간 만 19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1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눈 건강 관심도 3문항, 눈 건강 습관 4문항, 눈 건강 지식도 4문항, 눈 건강 실천도 

4문항, 눈 건강 태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눈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련 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KMO 값은 습관 0.697, 태도 0.671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001)를 보였다. Cronbach’s 
α 값은 습관 0.662, 태도 0.691로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1.00)세였으며, 남성은 59명, 여성은 83명이었다. 눈 건강 정보 습득 경로는 

안경원이 27명(19%), 병원이 64명(45.1%), SNS가 51명(35.9%)이었다. 눈 건강 정보 습득 경로에 따라 눈 건강 

습관도를 비교한 결과, 안경원(3.04±0.87), 병원(2.68±0.72), SNS(2.52±0.69)로 안경원을 통한 정보 습득 

집단에서 눈 건강 습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4.257, p<0.05). 눈 건강 정보 습득 경로에 따라 눈 건강 태도를 

비교한 결과, 안경원(4.05±0.74), 병원(4.04±0.63), SNS(3.94±0.58)로 안경원을 통한 정보 습득 집단에서 눈 

건강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F=0.403, p>0.05). 안경원 방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22명(85.9%)이었으며, 방문 경험 유무에 따라 눈 건강 태도 점수는 각각 평균 4.05점과 3.71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3, p<0.05). 눈 건강 습관 점수는 각각 평균 2.73점과 2.48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t=1.401, p>0.05).

결론

본 연구에서 눈 건강 정보 습득 경로에 따라 눈 건강 습관도를 비교한 결과, 안경원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습관도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안경원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은 방문 경험이 없는 성인에 비해 눈 건강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안경원이 성인의 눈 건강 관리 행동을 촉진하는 주요 접점임을 시사하며, 안경사들이 

안 보건인으로서 국민의 안 건강을 위해 눈 건강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용  빈, 010-6449-3817, yongbin3521@naver.com

교신저자 : 예기훈, 010-2677-3600, eyelovebaekseok.bu.ac.kr

포스터 발표A 06

성인 눈 건강 습관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경원 중심비교

김세용⋅김정훈⋅서미경⋅용 빈⋅예기훈

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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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보건소 내 안보건 전문가(안경사)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공공 안보건 서비스의 

중요성과 요구도를 파악하여 안경사의 보건소 및 공공 의료 시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일반인 166명(남성 72명, 여성 94명)을 대상으로 안경사의 역할 및 필요성, 안보건 사업 및 교육의 필요성, 
시력 및 안질환 조기 발견의 중요성 등 4개 영역에 걸쳐 Likert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평균 분석, 유의성 검증을 수행했으며, 모든 p값의 유의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설문에 응답한 92.2%가 보건소 내 안경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공감대를 보였으며, 안경사의 

필요성 평균 점수는 4.48점이었다. 그리고 안경사가 필요한 이유로 시력검사 및 국민 눈 건강(4.56점)과 사회적 

약자 지원(4.50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안경사 고용 제한 요인으로는 인식 부족(63.9%)과 법적·정책적 

사업 추진 부족(53.6%)이 가장 높게 지적되었다. 보건소 시력 담당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은 

모든 안보건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을 보였다(p<0.05).

결론

지역 주민들은 안경사의 보건소 배치를 통한 예방적 안보건 서비스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소의 기능 강화와 의료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안경사 고용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 

해소와 인식 개선 노력이 시급하며, 이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른 전문 의료인력이 공공 보건 영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공보건 전략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예기훈, +82-41-550-2180, eyelovebaekseok@bu.ac.kr

교신저자 : 이민제, +82-10-9589-7741, topssangyoung@naver.com

포스터 발표A 07

보건소 내 안보건 전문가 고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예기훈1,2⋅이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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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현행 안경사 윤리강령 5가지의 항목별 실질적인 안경사들의 실행도를 분석하여 안경사 직업군의 

윤리적 현주소를 파악하고,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방법

국내에서 활동 중인 안경사의 근무 환경에 따라 안경원 근무자 62명과 안과 근무자 40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안경사 윤리강령의 실행도로 국민 안보건 향상, 창조적 자세, 유통질서 확립,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세계화 

전진의 5개 항목에 대한 실행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성별, 연령, 경력, 학력 

등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 환경 및 활동 유무(봉사, 세미나, 외국어 실행 여부)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했으며, 모든 유의수준은 p <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현행 5가지 윤리강령의 전체 실행도는 3.63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항목별 실행도는 '국민안보건 

향상' (3.90)이 가장 높았고, '세계화 전진' (3.12)이 가장 낮게 나타나 국제적, 미래 지향적 가치 실천의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봉사 활동 경험, 세미나 참여, 외국어 실행 유무 그룹에서 모든 윤리 항목의 실행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p < 0.05), 자기계발 및 공익 활동이 윤리의식 고취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윤리의식 실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익 활동 및 교육 참여의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연구 결과 안경사들은 보건 전문가로서의 핵심 사명인 국민 안보건 향상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세계화 전진'과 같은 미래 지향적 가치 실천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경사 직업군이 단순 상업 

종사자를 넘어 윤리적인 보건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세계화 전진' 항목을 중심으로 윤리의식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예기훈, +82-41-550-2180, eyelovebaekseok@bu.ac.kr

교신저자 : 이민제, +82-10-9589-7741, topssangyoung@naver.com

포스터 발표A 08

안경사 윤리강령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요인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예기훈1,2⋅이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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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최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자도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시간 이용 시 시각 피로와 가독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도서 애플리케이션의 배경색이 시각 피로도와 읽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20대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iPad Air 5(A2588, Apple, China)를 사용하여 화면 밝기 100%, 거리 40 cm, 조도 

450 lx에서 실시하였다. 전자도서 화면의 배경색에 따른 읽기 효율성은 교보문고 애플리케이션의 

하얀색(#FFFFFF), 연노란색(#F0EBD7), 연녹색(#E5EDE0), 연보라색(#EAEAF2), 연분홍색(#F4EBEC)일 때, 
공백 제외 500자 소설(대상자가 모르는 소설에 한하여)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화면 배경 색상에 따른 순목과 

불규칙 도약 횟수, 읽기 시간을 측정하였고, 시각 피로도와 읽기 이해도 관련 11문항을 설문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t-검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0이었다.

결과

순목 횟수는 연노란색 배경이 32.3회로 가장 많았고, 불규칙 도약 횟수는 흰색과 연녹색이 3.2회로 가장 

많았다. 평균 읽기 시간은 연녹색이 90.3초로 가장 길었다. 연노란색 배경은 측정된 색상 중 가장 낮은 시각 

피로도 5.6점을 나타내었고, 읽기 효율성 122.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 배경색인 흰색과 비교했을 때, 
연노랑색·연녹색·연보라색 배경에서의 이해도는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1), 그중 연녹색 

배경이 t=4.6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p<.001). 연노란색 배경에서 시각 피로도는 이해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읽기 효율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97, p<0.050).

결론

연노란색 배경에서 시각 피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시각 피로도가 낮을수록 읽기 효율성이 높았다. 
이는 시각 피로도가 낮을수록 읽기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다만 배경색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 장시간 이용 환경, 전자기기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자도서 이용 시 연노란색 계열 배경이 시각적 부담을 줄이고 읽기 효율을 높이는 데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발 표 자 : 류지희, rjihee042810@bu.ac.kr

교신저자 : 김세진, 041-550-2185, sjkim@bu.ac.kr

포스터 발표A 09

전자도서 이용 시 배경색이 시각 피로도와 

읽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류지희1·강도흔1·고다혜1·김민지1·김은솔1·서채현1⋅권오현1,2⋅김세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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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거리 작업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눈의 피로와 시기능 저하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폭주와 조절 

기능의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기간의 Pencil Push-Up 훈련이 폭주 및 조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폭주 훈련이 시기능 향상에 효과적인지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안과적 질환이 없는 20대 성인 44명(남자 26명, 여자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은 사전검사- 
훈련-사후검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사전검사는 폭주근점 검사(Near Point of Convergence), 단안 조절력 

검사(Push-up), 단안 조절용이성 검사 순으로 진행하였고 사전검사 후, 훈련은 3세트(1분 훈련 → 1분 휴식)로 

구성하였다. 훈련 후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0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폭주량은 훈련 전 70.48±18.97 △에서 훈련 후 77.36±18.95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3.228, p<0.010). 
조절력은 우안 8.93±2.86 D에서 10.52±3.08 D(t=–5.085)로, 좌안 9.06±3.10 D에서 10.66±2.70 D(t=–7.203)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조절용이성은 우안 11.91±3.56 cpm에서 14.30±3.89 cpm(t=–6.875)으로, 좌안 

12.15±3.78 cpm에서 14.34±4.17 cpm(t=–10.864)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결론

본 연구 결과, Pencil Push-Up 훈련은 폭주량을 증가시켰고, 조절력과 조절용이성 모두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기간의 Pencil Push-Up 훈련이 폭주 기능뿐 아니라 조절 기능 전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훈련은 근거리 시피로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시기능 훈련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구교석, nine6651@naver.com

교신저자 : 김세진, 041-550-0830, sjkim@bu.ac.kr

포스터 발표A 10

Pencil Push-Up 훈련 전·후의 폭주 및 조절 기능 변화 분석
구교석1⋅이도원1⋅임보성1⋅임인수1⋅차동수1⋅한수호1⋅권오현1,2⋅김세진1,2,*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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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조도와 소음이 폭주력과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집중 환경 조성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법

교정시력 0.8 이상의 안질환이 없는 81명(남성 33명,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밝기와 

소음 수준에 따라 세 가지 환경—밝고 조용한, 어둡고 조용한, 밝고 시끄러운—에서 폭주근점(vergence near 
point)과 집중력을 측정하였다. 집중력 평가는 스트룹 효과(Stroop effect)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단어의 의미가 

아닌 색을 읽는 정확도와 속도로 판단하였다. 시간이 짧을수록 집중력 높다고 평가하였다. 정확하고 빠른 

수행은 높은 집중력, 틀리거나 느린 수행은 낮은 집중력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밝기와 소음이 시각적 집중과 시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계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변수 t-검증, 대응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 수준은 p<0.050이었다.

결과

조도에 따른 폭주근점과 집중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소음에 따른 폭주근점은 8.85cm로 길어졌고, 
집중력은 18.41초로 늘어나며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0). 조도와 소음 상태에서의 성별에 

따른 폭주근점과 집중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정상태에 따른 집중력은 콘택트렌즈 착용 집단이 

11.55초로 높았고(F=3.144), 근거리 작업시간에 따른 집중력은 5-7시간의 집단이 13.81초로 높았으며 

(F=5.633), 디지털 사용시간에 따른 집중력은 7시간 이상의 집단이 13.67초로 높았다(F=5.674). 근거리작업 

디지털 사용비율에 따른 집중력은 25-50%의 집단이 14.39초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F=3.127). 또한 

콘택트렌즈 하루평균 착용시간에 따른 집중력은 8시간 초과의 집단이 13.30초로 높았고(F=4.062), 
안구건조정도에 따른 집중력은 건조감이 드문 집단이 14.08초로 가장 높은 집중력을 보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126).

결론

조도는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소음은 집중력이 감소하여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기기 사용 및 생활 습관은 집중력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근거리·디지털 작업을 많이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해당 환경에 적응해 집중력이 높게 나타났지만, 장기적 

안구 피로 위험을 고려할 때 개인의 시각적 요구에 맞춘 적정 사용시간 조절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

발 표 자 : 이에스더, starbelllove@naver.com

교신저자 : 예기훈, 041-550-2180, eyelovebaekseok@bu.ac.kr

포스터 발표A 11

근거리 작업 환경에서 조도·소음 조건에 따른 집중력 분석
이에스더1⋅김윤하1⋅이유빈1⋅홍서빈1⋅황인서1⋅권오현1,2⋅예기훈1,2,*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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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 안경사를 대상으로 환경 인식도 및 친환경 소재 안경테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소재 안경테의 인식도 향상과 보편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2025년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남·수도권 지역의 대학생 250명(남자 106명, 여자 144명)과 안경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설문은 총 23문항으로 환경 인식 8문항과 안경 관련 

15문항을 설문하였으며, 안경사 대상으로 환경 인식 8문항을 설문하였다. SPSS(IBM SPSS Statistics 
29.0.2.0)를 이용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0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환경 인식도는 대학생 평균 3.52, 안경사 평균 3.56으로 안경사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학생 130명(52%)은 친환경 안경테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그 중 사용 의향을 보인 응답자가 

82명(63.1%)으로 나타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경 착용자 중 150명(93.8%)은 안경 수거함을 본 

적이 없었으며, 155명(96.9%)은 사용하지 않는 안경을 보관 혹은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친환경 

소재 안경테 개선 희망 사항 중 무응답을 제외하고 ‘디자인’ 75명(30.0%), ‘가격’ 59명(23.6%), ‘마케팅’ 
45명(1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경 착용자가 안경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디자인’ 
114명(45.6%)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소재 안경테에 대한 허용 소비 금액은 평균 149,680원으로 일반 안경보다 

18,240원 높았다. 친환경 안경테의 구매 의향 정도에 따라 허용 소비 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구매에 긍정적인 

집단의 허용 소비 금액은 159,420원으로 부정적인 집단에 비해 36,013원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51, p<0.050).

결론

안경사는 전문가로서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경우 친환경 소재 안경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식 부족이 나타났으나 사용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수요 확대를 위해 적극적 홍보, 디자인 개발, 가격 부담 완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안경 

수거함을 확대하여 기부와 재활용을 활성화할 경우, 안경 산업의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박채원, 04codnjs@naver.com

교신저자 : 김태훈, 041-550-2259, kth@bu.ac.kr

포스터 발표A 12

대학생과 안경사의 환경 인식도 비교 및

친환경 소재 안경테의 소비자 인식 분석

박채원1⋅권효선1⋅김부순1⋅이아진1⋅이정민1⋅정지아1⋅김세진1,2⋅김태훈1,2,*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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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일상생활에서 안경렌즈 색상이 시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적시력, 동체시력, 집중력을 

검사하였다.

방법

색각이상이 없고, 교정시력 0.8 이상인 성인 95명(남 47명, 여자 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내 조도 

400lx에서, 대조군인 투명렌즈와 착색 농도 50%의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 갈색의 안경렌즈를 사용하였다. 
정적시력은 포롭터(HDR-9000, Huvitz , KOREA)를 사용하여 색상에 따른 원거리 시력을 검사하였고, 
동체시력은 노트북(Air 13, Apple, USA, 500lx)을 이용하여 란돌트 고리 방향 찾기로 검사하였다. 집중력은 

무작위로 나열된 'd', 'p' 중 위에 특정 개수의 막대가 붙은 문자 찾는 반응 시간과 정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하였다. 통계는 SPSS(IBM SPSS Statistics 27.0, SPSS Inc, USA)를 사용하였고, 착색렌즈 색상별 수행력 및 

정확도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대응 표본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0으로 하였다.

결과

정적시력은 노랑색 렌즈 평균 1.11(t=-7.390)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갈색 렌즈 평균 0.96(t=-3.116)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p<0.01). 동체시력 검사의 정확도는 노랑색 렌즈 평균 63개로 증가하였다.(t=-3.007, 
p<0.01). 집중력 측정 정확도를 나타내는 오답 개수는 노랑색 렌즈가 평균 1.6개로 가장 적었다(t=3.224, 
p<0.01). 

결론

노랑색 착색렌즈는 정적시력, 동체시력, 집중력 모두 향상되었고, 갈색 렌즈는 정적 시력이 감소하였다. 
나머지 색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노랑색 렌즈는 일상생활에서 흐린날씨나 저조도 환경에서의 시야 

개선, 운전 시 물체 인식능력 향상, 스포츠에서의 반응속도 및 추척 능력 증가, 장시간 디지털기기 사용 시 

눈부심 감소 등 실질적인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활용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동체시력 검사에서 최초 

측정값과 마지막 측정값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란돌트 고리를 무작위 배열했음에도 착색렌즈별 반복 

측정으로 인해 학습효과가 일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발 표 자 : 최종찬, whdcks150@naver.com

교신저자 : 권오현, 041-550-2273, kohnlove@bu.ac.kr

포스터 발표A 13

안경렌즈 색상에 따른 시력과 집중력 변화에 

대한 실험적 고찰

최종찬1⋅고도희1⋅남형준1⋅박철우1⋅신지민1⋅하은서1⋅김태훈1,2⋅권오현1,2,*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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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조도 환경에 따라 시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두운 조명에서는 

시각적 인식과 반응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밝은 조명 환경은 시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균일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어두운 조명과 밝은 조명 조건을 비교하여 조도가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대상자는 안질환이 없고, 교정시력 1.0 이상인 성인 35명(평균 21.4±1.4세)으로 하였다. 어두운 

작업환경에서의 피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설문 총 9문항을 조사하였다. 실험 조건은 250 lx의 밝은 

조명에서 조절력검사(Push-up), 폭주근점검사, 동공크기를 측정하였고, 5 lx인 어두운 조명에서 암순응이 된 

눈을 만들기 위해 30분 기다린 후 같은 검사를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IBM SPSS Statistics, IBM, USA)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유의 수준은 p<.050이었다.

결과

어두운 곳에서 근거리 작업에 대해 응답자의 14명(40.0%)이 2시간 이상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10명(28.6%)이 1시간 이상, 6명(17.1%)이 3~4시간 이상, 5명(14.3%)이 30분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밝은 

조명보다 어두운 조명에서 동공크기 우안 6.23±0.82 mm, 좌안 6.26±0.87 mm으로 커졌고, 폭주근점검사의 

파괴점 7.62 cm, 회복점 12.13 cm으로 길어졌으며, 조절력은 10.32 cm으로 감소하였다(p<.001). 어두운 

조명보다 밝은 조명에서 동공크기 우안 3.88±1.19 mm, 좌안 3.74±1.18 mm으로 작아졌고, 폭주근점검사의 

파괴점 6.79 cm, 회복점 10.80 cm으로 짧아졌으며, 조절력은 10.75 cm으로 증가하였다(p<.001).

결론

통계분석 결과 조도 변화에 따른 모든 측정 항목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설(어두운 

상태에서 암순응이 된 눈은 밝은 상태보다 조절력이 저하될 것이다)을 입증하였다. 암순응 상태가 되는 

어두운 조명 환경에서 동공 크기, 폭주근점(파괴점·회복점)이 증가하였고, 조절력은 어두운 조명에서 

감소하였다. 밝은 조명 환경에서 동공 크기, 폭주근점(파괴점·회복점)이 감소하였고, 조절력은 밝은 

조명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도 환경이 시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도 

조건이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상 검사나 연구 시 조도 환경을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발 표 자 : 박성연, sungyeon0225@bu.ac.kr

교신저자 : 권오현, 041-550-2273, kohnlove@bu.ac.kr

포스터 발표A 14

조도에 따른 시기능 변화

박성연1·김선호1·김예원1·김주은1·김태희1·이채원1⋅예기훈1,2⋅권오현1,2,*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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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해소나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흡연 

전, 후의 시기능을 측정해 눈의 생리적 변화를 관찰하고,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흡연이 우리 

눈에 기능적으로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교정시력 1.0 이상이며 안질환이 없는 B 대학 대학생 총 37명(남성 20명,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은 1개월 이상 흡연을 유지한 자이며, 시기능의 전․후 차 비교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 2시간 동안 금연 상태를 유지하였다. 자동 안굴절계(HRK-1, Huvitz Co, Korea), 비접촉식 

안압기(HNT-1/1p, Huvitz Co, Korea)를 이용하여 동공 크기, 눈물막 파괴시간(TBUT), 안압을 흡연 전․후로 

검사하였다. 온라인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흡연 기간, 흡연량, 스트레스, 수면시간 총 4문항 조사하였다. 
통계는 IBM SSPS Statistics(29.0.2.0v, IBM, USA)를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은 
p<0.050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평균 흡연량은 10개비, 평균 흡연 기간은 40개월, 평균 

스트레스량(5점 만점)은 3.1점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우안의 흡연으로 인한 동공 크기는 평균 6.22mm에서 

5.84mm(t=7.12)으로 감소하였으며 눈물막 파괴 시간은 평균 5.45초에서 3.52초(t=4.79)로 감소하였고 안압은 

평균 13.97mmHg에서 14.35mmHg (t=-2.78)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좌안의 흡연으로 인한 

동공 크기는 평균은 6.28mm에서 5.88mm(t=9.58)로 감소하였으며, 눈물막 파괴 시간은 평균 5.31초에서 

3.14초(t=6.46)로 감소하였고, 안압은 평균 13.54mmHg에서 13.95mmHg (t=-2.07)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결론

연구 결과, 흡연을 하면 안압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동공의 일시적 감소(축동)가 관찰되며. 눈물막 

안정성이 저하된다. 이 결과로 봤을 때 흡연은 시각 기능과 안구의 생리적 반응에 일시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발 표 자 : 원수곤, sugonwon@gmail.com

교신저자 : 권오현, 041-550-2273, kohnlove@bu.ac.kr

포스터 발표A 15

흡연이 시기능에 미치는 영향

원수곤1⋅김도연1⋅박채민1⋅신수진1⋅이자민1⋅조서윤1⋅심정규1,2⋅권오현1,2,*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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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영상시청 전과 후에 주경선균형상태로 유발된 혼합난시량에 따른 단안 조절용이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근시성 직난시안이며 단안 최대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양안시기능이 정상인 20명(평균나이: 
21.55±1.15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난시를 완전교정(0.00 D)하였고, 완전교정 값에서 구면굴절력과 

원주굴절력을 동시에 조정해 주경선균형상태로 혼합난시량을 0.50 D와 1.00 D로 각각 유발하였다. 다음으로 

근거리 시각매체(IPad Air 4th Generation, Apple, USA)의 영상을 30분 동안 시청하게 한 후, 영상시청 전후의 

유발된 혼합난시량에 따른 단안 조절용이성을 비교하였다.

결과

영상시청 전후 단안 조절용이성은 완전교정과 비교하여 유발된 혼합난시량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특히 영상시청 전과 비교하여 영상시청 후의 단안 조절용이성은 유발된 

혼합난시량이 1.00 D로 높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결론

주경선균형상태 혼합난시로 처방하더라도 완전교정이 아니라면 단안 조절용이성은 감소하며, 특히 

영상시청 후 단안 조절용이성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 결과를 통해 영상시청 시 난시 교정상태는 단안 

조절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상에서는 난시 완전교정을 고려해야 하겠다.
†

발 표 자 : 정형렬, optometrist_hrj@naver.com

교신저자 : 김현정, kimhj@konyang.ac.kr

포스터 발표A 16

영상시청 시 유발된 혼합난시량이 

단안 조절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정형렬1⋅정수아2⋅김현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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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차세대 AR/MR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넓은 시야각(FOV), 높은 이미지 선명도, 그리고 모듈의 소형화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Waveguide 기반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콜리메이터 렌즈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광학적 성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CODE V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에서 발산된 빛을 콜리메이터 렌즈를 거쳐 Waveguide를 

통과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광학계의 전체 길이를 줄여 소형화를 달성하고, 수차 보정을 위해 비구면 설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색수차 최소화를 위해 서로 다른 분산계수를 갖는 광학 소재를 조합하였으며 MTF, 색분산, 
시야각별 Distortion 등을 분석하여 전체 광학계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과

설계된 콜리메이터 광학계는 목표로 한 광시야각을 확보하면서도 모듈 크기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하였다. 
MTF 분석 결과, 높은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도 우수한 전달 성능을 유지하여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미지 왜곡은 전 시야각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어되었으며, 해상도 및 색분산 

관련 지표 또한 1 arcmin 이하로 나타나 넓은 FOV에서도 안정적인 시각 품질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CODE V 기반의 최적화 설계를 통해 소형화와 광시야각을 동시에 만족하는 콜리메이터 렌즈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해당 광학계는 높은 MTF 성능과 낮은 왜곡 및 색수차를 전 시야각에서 유지하여, 
차세대 AR/MR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성능 향상과 경량화 및 소형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박주영, 010-8979-5828, ekzmtjekd@naver.com

교신저자 : 김기홍, 010-3540-5903, kkh2337@cu.ac.kr

포스터 발표A 17

광시야각 향상을 위한

콜리메이터 렌즈 설계 및 성능 분석 연구

박주영1⋅김다훈1⋅하병호1⋅방상택2⋅김기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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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AR 스마트 글라스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시각적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웨이브가이드 기반 AR 구조는 경량화 및 대량생산에 유리하지만, 색수차 및 색분산이 발생으로 인한 

영상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색수차를 효과적으로 보정하고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 구현이 가능한 광학계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방법

색수차 보정을 위해 서로 다른 분산 특성을 지닌 두 종류 이상의 광학 소재를 조합하여 광학계를 구성하였다. 
넓은 파장 대역에서 축상 및 횡 색수차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하였으며, 웨이브가이드의 내부 전반사 특성을 

활용하여 광경로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비구면 요소를 적용하여 왜곡수차 및 색수차를 정밀하게 제어하였다. 
전체 설계는 CODE V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성능은 MTF 및 색수차 지표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결과

설계된 광학계는 기존 웨이브가이드 기반 스마트 글라스의 주요 문제였던 색수차와 색분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MTF 분석 결과, 50 cycles/mm 기준에서 20%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 고해상도 이미지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구면 적용으로 인해 이미지 왜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전 시야각에서 

안정적인 광학 품질을 유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DE V를 활용하여 색수차 보정과 고해상도 구현에 최적화된 스마트 글라스용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시스템은 우수한 MTF 성능과 효과적인 색수차 및 왜곡 보정을 통해 AR 스마트 글라스의 

시각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세대 AR 스마트 글라스의 실용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광학 설계 전략을 제시한다.
†

발 표 자 : 김다훈, 010-5028-5885, dahoon5885@naver.com

교신저자 : 김기홍, 010-3540-5903, kkh2337@cu.ac,kr

포스터 발표A 18

고해상도 및 색수차 보정이 가능한 스마트 글라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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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perceived value of a digital game-based visual training program 
by surveying practicing optometris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primary objective was to assess user 
perceptions regarding the program’s clinical applicability, engagement, and systematic structure.

Methods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2025, a total of 45 practicing optometrists participated in a digital game-based 
visual training program developed specifically for visual function enhancement(Korean Patent Application No. 
10-2025-0169081). Following program participation, participants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assessing five 
domains: effectiveness, usability, flow (immersion), systematic structure, and engagement. Each domain comprised 
five items, resulting in a total of 25 questions, measured on a 5-point Likert scale (1 = very poor, 5 = excellent).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8.0,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set at p < 0.05.

Results

Analysis of the survey responses indicated overall high user satisfaction with the digital game-based visual training 
program. Among the evaluated domains, the highest ratings were observed for effectiveness (mean ± SD: 4.58 ± 0.42 
score) and flow/immersion (4.54 ± 0.47 score), followed by engagement (4.23 ± 0.55 score) and usability (3.69 ± 0.61 
score). Participants consistently reported positive perceptions regarding the program’s impact on visual training and 
its applicability in clinical settings.

Conclusion

The implementation of a digital game-based visual training program among practicing optometrists demonstrated 
high ratings for effectiveness, immersion, and engag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ch digital interventions hold 
considerable potential for integration into clinical optometric practice, providing an engaging and structured approach 
to visual function enhancement.

†

Presenter: Jin Sol Kim, 010-8925-7629, jinsol101@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Chang Won Park, 010-2150-9486, cwpark2011@b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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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digital visual training program on accommodative function, vergence 
function, and visual discomfort in middle-aged adults with reduced accommodative ability, thereby assessing the 
efficacy of digital visual training for presbyopia-related symptoms.

Method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adults aged 40 years and older with a monocular accommodative amplitude below 
6 diopters and binocular accommodative facility less than 6 cpm using ±2.00D flipper lenses.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accommodative and vergence training using a game-based digital program developed on Unreal Engine (Korean 
Patent Application No. 10-2024-0195694) combined with a digital Life Saver Card. Training sessions were conducted 
in a laboratory setting three times per week for 20 minutes per session over two weeks. Pre- and post-training assessments 
included accommodative amplitude, accommodative facility, positive and negative fusional vergence (PFV and NFV), 
and visual discomfort, evaluated via the COVD-QOL questionnaire.

Results

Following the digital visual training, accommodative amplitude increased from 4.85 ± 1.04 D to 5.01 ± 0.92 D, 
and accommodative facility improved from 5.13 ± 0.76 cpm to 5.52 ± 1.41 cpm. Vergence measurements indicat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PFV (p < 0.05), whereas NFV chang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The 
COVD-QOL scores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16.95 to 13.21 (p < 0.05), indicating reduced visual discomfort.

Conclusion

Digital visual training in adults in their 40s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ccommodative and vergence 
functions, accompanied by a reduction in self-reported visual discomfor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argeted digital 
visual training may effectively mitigate certain presbyopia-related symptoms and enhance visual function in 
middle-aged individuals.

†

Presenter: Chang Won Park, 010-2150-9486, cwpark2011@bscu.ac.kr

Corresponding author: Chang Won Park, 010-2150-9486, cwpark2011@b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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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binocular visual function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a digital gaming-based visual training program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Methods

Twenty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Asan, Korea, without systemic or ophthalmic diseases and with no history 
of strabismu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patented digital visual training game program was applied to assess the 
outcomes of the visual training. Participants underwent oculomotor-focused training using the Wayne Intermittent 
Test, Number Spin Game, Zigzag Test (horizontal movement), Zigzag Test (diagonal movement), and Turn Table Test, 
performed at a distance of 80 cm from a monitor. Training sessions were conducted twice daily (morning and evening) 
for 15 minutes each, both at school and at home, over the course of one week. Post-training binocular oculomotor 
function was quantified using standardized difficulty levels and measured in seconds or stages, depending on the test.

Results

Following the digital visual training program, the Wayne Intermittent Test time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14.26 
± 2.98 s to 12.86 ± 2.54 s (p < 0.05). The Number Spin Game also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from 16.09 ± 5.38 
s to 12.78 ± 3.11 s (p < 0.05). Performance in the Zigzag Test (horizontal movement) increased from 3.40 ± 0.12 to 
4.02 ± 0.17 stages, whereas the Zigzag Test (diagonal movement) increased from 3.35 ± 0.17 to 3.29 ± 0.19 stages, 
without reaching statistical significance (p > 0.05).

Conclusion

Short-term digital gaming-based visual training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ests requiring eye-hand 
coordination and cognitive engagement, such as the Wayne Intermittent Test and the Number Spin Game, whereas 
simple oculomotor tasks like the Zigzag Test showed limited immediate improvement. Further research with larger 
cohorts and extended training periods is warranted to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validate the efficacy of digital 
programs in enhancing binocular visual function.

†

Presenter: Chang Won Park, 010-2150-9486, cwpark2011@bscu.ac.kr

Corresponding author: Chang Won Park, 010-2150-9486, cwpark2011@b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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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조절기능 부족으로 가입도(Addition) 처방이 필요한 50–60세를 대상으로, 주시방향(상방, 정면, 
하방)에 따른 조절력과 폭주근점(Near Point of Convergence, NPC)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포롭터 

상에서 정면주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가입도 검사 방식이 실제 근거리 작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실제적인 가입도 처방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 대상은 원거리 양안 교정시력이 1.0 이상이며, 안질환이 없고 조절 및 폭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이 없는 50–60세 성인 남녀 15명(55.4±3.1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시방향의 경우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상방주시 +20°, 정면주시: 0°, 하방주시: -20° 로 실제 근거리 작업에 가장 가까운 하방주시 

자세에서의 조절 및 폭주 기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조절력과 폭주근점의 측정은 변형된 ACnA Scaler(조절 

폭주 측정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조건에서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6.0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주시방향에 따른 차이 분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주시방향에 따른 조절력은 상방주시에서 1.21±0.32 D, 정면주시에서 1.35±0.29 D, 하방주시에서 1.78±0.26 
D로 측정되었으며, 하방주시에서 가장 큰 조절력을 보인 반면 상방주시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 또한 주시방향에 따른 폭주근점의 측정 결과 

상방주시에서 14.2±2.4 cm, 정면주시에서 11.8±2.1 cm, 하방주시에서 9.6±1.9 cm로 나타났으며, 하방주시에서 

폭주근점이 가장 짧고 상방주시에서 가장 길게 측정 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1).

결론

본 연구 결과, 하방주시에서 측정된 조절력과 폭주 기능이 정면과 상방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독서, 스마트기기 사용, 서류 작업 등 대부분의 근거리 작업이 실제 하방주시 상태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면주시만을 기준으로 조절력과 가입도를 측정하는 것은 필요한 가입도 보다 

높은 가입도를 처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근거리 가입도 검사시 하방주시에서의 조절력과 폭주 

기능을 추가적으로 체크하여 실제 근거리 작업시 필요한 적정 가입도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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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굴절이상 교정은 현대 시각의학 및 시기능 관리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근시·원시·난시와 같이 교정이 

되는 저위수차와 달리, 고위수차(Higher-Order Aberrations, HOAs)는 대비감도 저하, 빛 번짐, 잔상 등 시력의 

질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의 가설은 고위수차(코마, 트레포일)와 난시의 강주경선 방향이 일정한 상관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전체안구, 각막, 수정체 간 강주경선 방향과 고위수차 방향성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5년 9월~10월까지 안경원 방문 고객 중 안과 질환이 없는 사람, 굴절교정술을 받지 않은 사람, 24시간 

이내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중 만 15세~59세(평균나이 36.88±1.25세) 총 1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Zeiss사의 i.Profiler Plus를 사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결과값을 통해 파면수차 분석, Zernike 다항식 

기반의 고위수차 분석으로 전체 안구, 각막, 수정체에서의 강주경선과 고위수차 방향을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최대 동공크기가 5mm 미만인 경우에도 측정 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비교 분석의 유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공크기는 3mm로 표준화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30.0의 빈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강주경선 방향과 고위수차 방향의 각도 차이가 15° 이하일 때 상관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p<0.05).

결과

전체 안구, 각막, 수정체에서 양안 모두를 분석한 결과 총 1,440개의 데이터 중 상관성이 있는 경우(≤ 15°)는 

530개(36.8%), 상관성이 없는 경우(>15°)는 910개(63.2%)로 나타났다. 오른쪽 눈의 전체 안구 및 각막에서 

수직 트레포일 수차량이 강주경선과 트레포일 방향의 상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38), 
왼쪽 눈의 수정체 난시량이 강주경선과 트레포일 방향의 상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3). 
이 두 항목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에서는 방향의 상관성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값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

난시의 방향성과 고위수차 방향성 간 연관성이 적으며, 이는 난시 및 고위수차 방향성이 독립적 요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눈의 해부학적 특성, 광학적 비대칭성, 개인 간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방향성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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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차세대 AR/MR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넓은 시야각(FOV), 높은 이미지 선명도, 그리고 모듈의 소형화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Waveguide 기반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콜리메이터 렌즈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광학적 성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CODE V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에서 발산된 빛을 콜리메이터 렌즈를 거쳐 Waveguide를 

통과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광학계의 전체 길이를 줄여 소형화를 달성하고, 수차 보정을 위해 비구면 설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색수차 최소화를 위해 서로 다른 분산계수를 갖는 광학 소재를 조합하였으며 MTF, 색분산, 
시야각별 Distortion 등을 분석하여 전체 광학계 성능을 평가하였다.

결과

설계된 콜리메이터 광학계는 목표로 한 광시야각을 확보하면서도 모듈 크기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하였다. 
MTF 분석 결과, 높은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도 우수한 전달 성능을 유지하여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미지 왜곡은 전 시야각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어되었으며, 해상도 및 색분산 

관련 지표 또한 1 arcmin 이하로 나타나 넓은 FOV에서도 안정적인 시각 품질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CODE V 기반의 최적화 설계를 통해 소형화와 광시야각을 동시에 만족하는 콜리메이터 렌즈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해당 광학계는 높은 MTF 성능과 낮은 왜곡 및 색수차를 전 시야각에서 유지하여, 
차세대 AR/MR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성능 향상과 경량화 및 소형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박주영, 010-8979-5828, ekzmtje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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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AR 스마트 글라스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시각적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웨이브가이드 기반 AR 구조는 경량화 및 대량생산에 유리하지만, 색수차 및 색분산이 발생으로 인한 

영상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색수차를 효과적으로 보정하고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 구현이 가능한 광학계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방법

색수차 보정을 위해 서로 다른 분산 특성을 지닌 두 종류 이상의 광학 소재를 조합하여 광학계를 구성하였다. 
넓은 파장 대역에서 축상 및 횡 색수차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하였으며, 웨이브가이드의 내부 전반사 특성을 

활용하여 광경로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비구면 요소를 적용하여 왜곡수차 및 색수차를 정밀하게 제어하였다. 
전체 설계는 CODE V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성능은 MTF 및 색수차 지표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결과

설계된 광학계는 기존 웨이브가이드 기반 스마트 글라스의 주요 문제였던 색수차와 색분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MTF 분석 결과, 50 cycles/mm 기준에서 20%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 고해상도 이미지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구면 적용으로 인해 이미지 왜곡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전 시야각에서 

안정적인 광학 품질을 유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DE V를 활용하여 색수차 보정과 고해상도 구현에 최적화된 스마트 글라스용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시스템은 우수한 MTF 성능과 효과적인 색수차 및 왜곡 보정을 통해 AR 스마트 글라스의 

시각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세대 AR 스마트 글라스의 실용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광학 설계 전략을 제시한다.
†

발 표 자 : 김다훈, 010-5028-5885, dahoon5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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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VR 콘텐츠의 유형이 사용자에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 특히 심박수(BPM)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포 VR 콘텐츠 시청이 평상시에 비해 심박수를 더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평상시, 귀여운 영상 시청 시, 그리고 무서운 영상 시청 시 

심박수를 각각 측정·비교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만 19~25세의 건강한 성인 남녀 20명(22.25±1.79세)을 대상으로, 평상시 상태와 VR 환경에서 

반려동물 영상 및 공포 영상 시청 시의 심박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심박수는 팔다리 유도를 

이용하여 1분간 평균 BPM을 측정하였으며, 시청 자극으로는 약 1분 분량의 동일한 반려동물 영상과 공포 

영상을 제시하였다. 모든 시청 자극은 Meta사의 Oculus Quest 2를 통해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은 일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 환경에서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침상에서 안정 상태의 심박수를 측정한 뒤, 착석 상태에서 

VR 기기를 착용하고 각 영상 시청 시 심박수를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건별 심박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법, 사후다중비교 Bonferroni을 활용하였다.

결과

심박수는 평상시(72.00±11.35 bpm)에서 가장 낮았으며, 반려동물 영상 VR 시청 시(79.50±13.94 bpm) 
증가하였고, 공포 영상 VR 시청 시(88.85±25.57 bpm)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공포 VR 조건에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공포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개인차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Bonferroni 사후분석 결과, 평상시와 

공포 영상 VR 시청 시 심박수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p=.025). 반면 평상시와 반려동물 

영상 VR 시청 조건, 반려동물 영상 VR 시청과 공포 영상 VR 시청 조건간의 차이는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는 공포 기반 콘텐츠가 VR 환경의 높은 몰입감과 결합될 때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강하게 유도하여 심박수 

증가를 일으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반려동물 영상 VR 콘텐츠는 정서적 자극을 유도하지만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생리적 각성 수준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

VR 콘텐츠의 정서적 강도 차이가 심박 반응의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포 VR 콘텐츠는 생리적 

각성을 강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포 VR 조건에서의 높은 변동성은 개인의 공포 민감도, VR 
경험 수준 등 개인차 변인이 생리 반응의 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박수 

외의 다양한 생리지표와 참가자의 정서·성향적 특성을 통제하여 VR 콘텐츠 자극의 생리적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발 표 자 : 박규연, 010-8546-3794, koigy515@gmail.com

교신저자 : 강현구, 033-649-7375, hgkang@cku.ac.kr

포스터 발표A 26

VR 시청 시 콘텐츠 유형별 심박수 변화 비교

박규연1⋅박은서1·조예헌1·김수강1·박상일1,2·강현구1,2

1가톨릭관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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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현대 사회에서 모바일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급증하면서 시각 활동과 인체 생리적 반응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천천히 따라보는 운동인 

추종안구운동과 홱보기 운동인 충동안구운동 유형을 심전도(EKG) 기반 심박수 변화를 통해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움직임 속도에 따른 추종/충동안구운동 심박수를 측정하여 심혈관계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였다.

방법

심혈관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성인남녀 13명(남:2명, 여: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실험자들의 

안정 상태와 난이도 상, 하에 따른 추종/충동안구운동 심전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추종안구운동과 

충동안구운동의 경우 태블릿 PC의 Etrackxer 앱을 이용하였다. 동시에 심전도 팔다리유도를 이용하여 60초간 

심박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안구운동 전에는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이며 눈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하였고, 1분 동안 움직이는 물체를 얼굴을 고정한 채 눈동자만 움직여 따라 하였다. 안정 심박수와 

안구운동 후 심박수의 변화를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확률이 0.05 미만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안정상태의 심박수 평균이 79.85 bpm이고, 추종안구운동(하) 후의 심박수 평균이 88.00 bpm으로 약 8.15 
bpm 증가했고, 유의확률이 0.0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충동안구운동(하) 후의 

심박수 평균이 84.31 bpm으로 안정상태보다 약 4.46 bpm 증가했으며, 유의확률이 0.0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추종안구운동(상) 후의 심박수 평균이 87.62 bpm으로 약 7.77 bpm 증가했고, 유의확률이 

0.0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충동안구운동(상) 후의 심박수 평균이 86.38 bpm으로 약 

6.54bpm 증가했고, 유의확률이 0.0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충동안구운동(하), 추종안구운동(상), 충동안구운동(상)을 수행할 때 신체적, 정신적 각성이 증가하여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두 안구 운동 모두 시각 추적과 정밀하고 빠른 조정이 

요구되므로 난이도가 높을수록 인지 수준이 올라가 심박수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추종안구운동(하) 조건에서는 심박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해당 과제는 부드러운 시선 추적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로 전체 심박수에 영향을 줄 만큼의 생리적 부하가 축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포스터 발표A 27

태블릿pc를 활용한 안구운동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심박수 변화 분석

김아란1⋅이혜진1·강진아1·김수강1·박상일1,2·강현구1,2

1가톨릭관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가톨릭관동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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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구운동의 종류와 난이도(속도)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심박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추종안구운동(하), 충동안구운동(하), 추종안구운동(상) 조건에서 심박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발 표 자 : 김아란, 010-5911-0652, karan04@cku.ac.kr

교신저자 : 강현구, 033-649-7375, hgkang@c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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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해외 검안사와 국내 안경사의 교육과정, 직무 범위, 제도적 차이점을 비교하고, 국내 안경사의 업무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방법

해외(홍콩, 영국, 미국, 필리핀)대학의 검안학과 교육과정과 국내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학제 

및 임상 실습 등의 차이를 비교하고 해외 및 국내 학술 논문을 조사하여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안경광학과 전공자와 비전공자에게 안경사의 직무 및 업무 확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Gemini,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번역, 내용 요약,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해외 검안 대학의 굴절검사 교육과정은 국내 대학과 유사하나 학업 기간과 임상 실습 및 안질환 교과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해외 검안 대학은 특수 안질환과 일반 안질환 사례를 구분하여 일정 사례들을 임상 실습을 

통해 필수 이수 조건이 요구되며 추가로 약리학 및 AI를 이용한 검안 기술에 대해서 교육받고 있다.
안경광학과 전공자(52명) 및 비전공자(5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공자 74%와 비전공자 80%가 

안질환 진단을 포함한 교육과정 이수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공자 65%와 비전공자 52%는 

안보건 및 시력 관리를 위한 한국 검안대학 학제는 4년제가 적절하다고 나타냈다.

결론

국내 안경광학과의 높은 제도 개선 요구는 현행 안경사 직무 범위를 안질환을 포함한 검안의 영역으로 

넓히고 대학 교육과정 4년제 통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 안경사의 업무 확대를 위해 해외 사례와 

같이 특수 및 일반 안질환 사례를 포괄하는 임상 실습 조건을 필수화하고, 약리학 관련 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검안사 제도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진로의 확장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질 높은 시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주 저 자 : 나채규, 010-5372-8466, kingwang120@naver.com

교신저자 : 박경희, 031-870-3431, khpark@shinhan.ac.kr 

포스터 발표A 28

해외 검안대학 교육과정 비교를 통한 

안경사 업무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안

나채규⋅신재호⋅김진원⋅이희중⋅정태인⋅박경희

신한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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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시기능 이상의 일반적인 자각증상과 관련된 시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

교정시력 0.8 이상인 20-35세의 피검사자 30명(남 7명, 여 23명, 평균 연령 24.70±3.86세) 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각증상 조사 설문지인 CSMU-VBP 설문지와 OSDI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원거리 및 근거리 

시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독립표본 t-검정(student’s t-test)을 사용해 시기능 이상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보고된 문항들을 개별 검정하여 문항별 응답군과 미응답군의 시기능을 비교하였다.

결과

시기능 이상의 일반적인 자각증상에 해당하는 11개 문항의 응답군과 미응답군 간 시기능을 비교한 결과 

11문항 중 이향 운동 기능 이상과 관련한 9개 문항(81.82%)에서 이향 운동 기능에 속하는 시기능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건성안과 관련한 4개 문항(36.36%)에서 OSDI 설문지(p<0.05), 조절 기능 

이상과 관련한 4개 문항(36.36%)에서 조절 기능에 속하는 시기능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

시기능 이상의 일반적인 자각증상으로 보고된 내용의 문항을 개별 분석하였을 때 일부 자각증상은 특정 

기능의 시기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안정피로 등의 자각증상은 여러 기능에 속한 시기능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복합적인 시기능과 관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양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시기능 이상의 

자각증상과 시기능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면 임상에서 피검사자의 자각증상과 관련한 시기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검사와 처방을 돕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발 표 자 : 박경현, 010-9219-2971, khpark020109@naver.com

교신저자 : 홍형기, 02-970-6232, hyungki.hong@seoultech.ac.kr

포스터 발표A 29

시기능 이상의 일반적인 자각증상과 관련된 시기능에 관한 연구

박경현·홍형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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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눈 건강 관련 생활 습관과 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안경원 중심의 눈 건강 증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법

2025년 10월부터 1개월간 만 19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1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눈 건강 관심도 3문항, 눈 건강 습관 4문항, 눈 건강 지식도 4문항, 눈 건강 실천도 

4문항, 눈 건강 태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눈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련 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KMO 값은 습관 0.697, 태도 0.671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001)를 보였다. Cronbach’s 
α 값은 습관 0.662, 태도 0.691로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1.00)세였으며, 남성은 59명, 여성은 83명이었다. 눈 건강 정보 습득 경로는 

안경원이 27명(19%), 병원이 64명(45.1%), SNS가 51명(35.9%)이었다. 눈 건강 정보 습득 경로에 따라 눈 건강 

습관도를 비교한 결과, 안경원(3.04±0.87), 병원(2.68±0.72), SNS(2.52±0.69)로 안경원을 통한 정보 습득 

집단에서 눈 건강 습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4.257, p<0.05). 눈 건강 정보 습득 경로에 따라 눈 건강 태도를 

비교한 결과, 안경원(4.05±0.74), 병원(4.04±0.63), SNS(3.94±0.58)로 안경원을 통한 정보 습득 집단에서 눈 

건강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F=0.403, p>0.05). 안경원 방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22명(85.9%)이었으며, 방문 경험 유무에 따라 눈 건강 태도 점수는 각각 평균 4.05점과 3.71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3, p<0.05). 눈 건강 습관 점수는 각각 평균 2.73점과 2.48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t=1.401, p>0.05).

결론

본 연구에서 눈 건강 정보 습득 경로에 따라 눈 건강 습관도를 비교한 결과, 안경원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습관도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안경원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은 방문 경험이 없는 성인에 비해 

눈 건강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안경원이 성인의 눈 건강 관리 행동을 촉진하는 주요 접점임을 

시사하며, 안경사들이 안 보건인으로서 국민의 안 건강을 위해 눈 건강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용  빈, 010-6449-3817, yongbin3521@naver.com

교신저자 : 예기훈, 010-2677-3600, eyelovebaekseok.bu.ac.kr

포스터 발표A 30

성인 눈 건강 습관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경원 중심비교

김세용1·김정훈1·용 빈1·서미경2·예기훈1,3

1백석대학교 대학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독교학교 교육학과 
3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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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청색광 렌즈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청색광 노출을 감소시켜 시각 피로를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경생리학적 증거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청색광렌즈가 대뇌 피질의 전기생리학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일부 연구들은 청색광이 생체리듬과 각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렌즈 착용 중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뤄지는 독서 중 실시간 뇌 활동 변화를 측정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뇌전도 장비를 이용하여 청색광 렌즈 착용이 독서 과제 수행 중 대뇌 피질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미묘한 패턴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교정시력 0.8이상(0.1logMAR)을 가진 건강한 성인 30명(남녀 각 15명, 평균연령 24.3±3.2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신경학적 질환 및 정신과적 병력이 없었으며, 48시간 전부터 카페인 

및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피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었다. 교차실험 디자인을 사용하여 순서효과를 통제하였으며,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그룹은 단초점 렌즈를 먼저 착용 후 청색광렌즈로 전환하였고, B 그룹의 경우 반대 순서로 

진행하였다. 각 렌즈 조건에서 피험자는 2분 길이의 표준화 된 독서 과제를 3회 수행하였다. 각 과제 사이에 

간단한 이해도 질문을 수행하였으며, 이중맹검으로 설계되어 참가자는 착용 렌즈의 종류를 알지 못했다.

결과

전체 epoch을 평균하여 렌즈 조건에 따른 차이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청색광렌즈 

조건에서 delta(25.1%), theta(39.4%) 그리고 alpha(16.5%) 증가하였고, 반대로 beta(22.5%) 그리고 

gamma(31.3%) 감소하였으나, FDR 보정 후 유의성에 도달하지 않았다 (d < 0.35). 전통적 통계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학습 모델(XGBoost)은 유의하게 두 렌즈 조건을 분류하였다. 
57.8% 정확도와 0.61의 AUC를 달성하였다 (p=0.007; 95%CI: 0.487 - 0.671]). Random Forest(ACC=56.6%, 
p=0.046, AUC=0.566) 그리고 SVM(ACC=50.8%, AUC=0.508, p=0.456) 모델은 각각 chance level에 머물렀다.

결론

본 연구는 이중 접근법을 통해 청색광 렌즈의 신경생리학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전통적 통계분석에서는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계학습 분류로 탐지 가능한 미묘한 대뇌 활동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색광렌즈가 고차 인지 처리 및 주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발 표 자 : 유형석, 99637@snubh.org

교신저자 : 유형석, 99637@snubh.org

포스터 발표 B 01

청색광 차단 렌즈의 신경 상관관계 탐지:

전통적 통계분석 및 기계학습 접근법을 이용한 뇌파 연구

유형석1⋅김준석2

1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2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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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5년 상반기 한국안광학회지의 연구현황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법을 적용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25년 상반기(30권 1, 2호) 한국안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한글 저자 키워드를 수집하고, 이들의 

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Gephi 0.9.2를 이용하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후,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결과를 시각화 하여 표기하였다.

결과

2025년 상반기 한국안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1호 4편, 2호 12편으로 총 16편이었다. 2025년 상반기 

한국안광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표기된 저자 선정 키워드는 총 60종 68개이었고, 이 중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안경광학과’로 6회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광학설계, 시력, 취업준비스트레스’ 3종의 

출현빈도가 각 2회, PDMS를 포함한 56종의 출현빈도가 1회로 확인되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고유벡터중심성 모두 가장 높은 키워드는 안경광학과로 확인되었다. 
네트워크를 시각화 한 결과 ‘안경광학과’를 중심으로 가장 다양하고 많은 키워드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2025년 상반기 한국안광학회지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법을 적용하여 연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활발하게 실시된 연구 주제는 ‘안경광학과’임을 알 수 있었다.
†

발 표 자 : 정수아, jsua@wu.ac.kr

교신저자 : 김현정, kimhj@konyang.ac.kr

포스터 발표 B 0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알아본 

2025년 상반기 한국안광학회지의 연구현황

정수아1⋅정형렬2⋅김현정2,*

1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2건양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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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dentify the ocular health of seniors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rrected visual acuity and visual function 
(stereopsis) according to age and major disease status.

Methods

Forty-seven participants from the Healing Space volunteer program carried out systemic and ocular disease 
interviews, spectacle prescription verification, distance corrected visual acuity testing, and near stereopsis assessment 
using the Stereo Fly Test.

Results

The participants had a mean age of 73.2 ± 6.17 years and consisted of 11 men and 36 women. Hypertension was the 
most common systemic disease (36.2%), followed by hyperlipidemia (14.9%) and diabetes (10.6%). Ocular disease 
(cataract) was reported in 12 participants (25.5%). Of all participants, 19 (40.4%) had systemic disease only, 7 (14.9%) 
had cataract only, 5 (10.6%) had both, and 16 (34.0%) had no disease. Among the 40 spectacle wearers, 8 (17.0%) used 
distance single-vision lenses, while 21 (44.7%) used near single-vision lenses, which were more than twice as common 
as progressive lenses (11, 23.4%). Mean corrected visual acuity was 0.73 OD and 0.76 O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cataract or systemic disease status (p > 0.05). Near stereopsis averaged 342 arcsec,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disease status. Age–stereopsis analysis showed minimal age-related change in the non-disease group (β = 2.41) but 
a steeper decline in the disease group (β = 19.7), indicating different age-related patterns between groups.

Conclusions

The analysis showed different age-related patterns of near stereopsis between groups, with the disease group 
demonstrating greater age-related decline (β: 2.41 vs. 19.7).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various ocular and systemic 
factors may influence visual function, highlighting the need for studies with larger samples and more refined 
assessments.

†

발 표 자 : 손정완, kate020408@gmail.com

교신저자 : 임현성, wisestar0724@hanmail.net

포스터 발표 B 03

Analysis of Age and Disease Related Changes in Visual 

Function Among Older Adults in Gyeonggi Province

Jeong-Wan Shon1⋅Hyun-Seung Lee2⋅Min-Seob Kim2⋅
Min-Geun Cho2⋅Hyun-Sung Leem1,2

1Dept. of Clinical Optometry, Graduate school of Eulji University
2Dept. of Optometry, Eulj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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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심하며 시력이 비교적 안정화 단계인 20대의 주요 안구 생체계측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시력 관리 및 굴절 상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5년 9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B대학 대학생 46명(여 31명, 남 15명)을 대상으로 essilor ark biometer 
combo(SW-9000 ark combo, Essilor, 프랑스)를 이용하여 총 9개(안축장, 각막 중심 두께, 전방 깊이, 수정체 두께, 
유리체 길이, 각막 난시, 동공 크기, 각막 수평 직경, 근시도)의 안구 생체 정보를 측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SPSS Statistics, IBM, 미국)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0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양안의 주요 안구 생체계측 변수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안축장은 우안 25.21 mm, 좌안 25.12 mm로 

유사했으며, 중심 각막 두께는 각각 553.63 μm, 553.28 μm로 정상 범위였다. 전방 깊이는 우안 3.14 mm, 좌안 

3.16 mm였고, 수정체 두께는 양안 모두 3.54 mm였다. 유리체 깊이는 우안 17.97 mm, 좌안 17.87 mm로 거의 

동일했으며, 각막 난시는 우안 –1.23 D, 좌안 –1.45 D를 나타내었다. 동공 크기는 우안 6.12 mm, 좌안 6.23 
mm였으며, 각막 수평 직경은 우안 11.62 mm, 좌안 11.57 mm으로 나타났다. 근시도는 우안 –2.32 D, 좌안 –2.14 
D로 나타났다. 우안의 안축장과 근시도는 부적 상관(r=-0.414)을 보였고, 안축장과 유리체 길이는 강한 정적 

상관(r=0.987)을 나타냈다(p<0.010). 좌안에서도 안축장과 유리체 길이는 강한 정적 상관(r=0.987)으로 

나타났다(p<0.010). 

결론

본 연구 결과, 안축장이 길어질수록 근시도는 (-)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안축장과 유리체 길이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축장과 유리체 길이가 근시 진행의 주요 지표임을 입증한다.
†

발 표 자 : 서정원, seojeong@bu.ac.kr

교신저자 : 심정규, 041-550-2185, jgsim@bu.ac.kr

포스터 발표 B 04

대학생의 안구 생체계측치 기반 근시도 연관성 분석

서정원1·강서연1⋅박수진1·오유림1·한시온1․김세진1,2⋅심정규1,2,*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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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온열안대 사용이 마이봄샘 기능과 눈물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안구건조증 완화 

효과를 규명하고 향후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A지역 20대 대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온열안대 착용 전 비침습적 눈물막 파괴시간 

(Non-invasive Break-Up Time, NIBUT)과 마이봄샘 손실도(Meibomian Gland Loss, MGL)를 측정하였고, 42℃의 

온열안대를 30분간 착용하게 한 후 NIBUT와 MGL을 측정하였다. 온열안대 착용이 눈물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안구건조의 표준 평가(Standard Patient Evaluation of Eye Dryness, SPEED)와 

온열안대 사용 경험 및 렌즈 착용 습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v29.0.2.0 (IBM 
Corp., US)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0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전체 41명 중 여성은 21명(51.2%), 남성은 20명(48.8%)이었고, 평균 연령은 22.8±4.26세였다. 하루 평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은 7.05±2.34시간이었다. 온열안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8명(43.9%)이었다. 이 중 17명(41.5%)이 증상 완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온열안대 사용 의향은 

29명(70.7%)으로 나타났다. 온열안대 착용 후 NIBUT는 우안 9.17±4.38초, 좌안 8.30±4.44초로 

증가하였다(p<0.010). MGL 점수는 우안 23.85±5.20, 좌안 24.92±5.49으로 손실도가 감소하였다(p<0.010). 

결론

온열안대 착용 후 눈물막 파괴 시간은 증가하였고, 마이봄샘 손실도는 감소하여 온열자극이 눈물막 

안정성과 마이봄샘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온열안대의 사용 의향은 높았으며, 온열자극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성도 양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열안대가 젊은 성인층의 안구건조 관련 증상 완화와 

마이봄샘 기능 저하 개선을 위한 보조적 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다양한 연령층과 장기적 

사용 효과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이명의, dhauddml2003@bu.ac.kr

교신저자 : 최가을, 041-550-2185, autumn@bu.ac.kr

포스터 발표 B 05

온열안대 사용에 따른 마이봄샘 개선 효과와 

눈물막 안정성 비교

이명의1·강철준1·안수연1·최은서1·박성일1·현 민1·김세진1,2·최가을1,2,*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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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학생의 생활습관이 안구건조 증상에 영향을 끼치므로, 생활습관이 안구건조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시력교정수술 경험이 없는 20대 대학생 50명(남 24명, 여 26명)으로, 온라인 설문과 안구건조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습관 설문은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 수면습관, 인공눈물 사용 여부 등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구건조의 자각적 증상은 OSDI(Ocular Surface Disease Index)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총점 13점 

이상인 집단을 안구건조 증후군으로 분류하였다. 안구건조의 객관적 평가는 안구건조증 진단기기(I-DRA, 
SBM, Italy)를 이용하여 눈물막 파괴시간(first-non invasive breakup time, average-non invasive breakup time), 
순목 주기, 마이봄샘 손실률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29.0.2.0ver, IBM, USA)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0이었다.

결과

안구건조 증후군의 f-NIBUT는 7.41±1.91초, a-NIBUT는 9.88±2.28초로 정상군 보다 짧았다. 순목 주기는 

3.09±1.94초로 정상군보다 짧았고, 마이봄샘 손실률은 35.15±14.15%로 정상군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0). 렌즈 착용군의 f-NIBUT는 7.58±1.83초, a-NIBUT는 10.02±2.18초로 

미착용군 보다 짧았다. 순목 주기는 2.74±1.64초로 미착용군 보다 짧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0). 인공눈물 사용군은 순목 주기는 4.20±1.96초로 미사용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0). 전자기기 사용시간 8시간 이상군의 f-NIBUT는 7.40±1.82, a-NIBUT는 

9.91±2.24초로 8시간 미만군보다 짧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0). 수면시간 6시간 

초과군의 f-NIBUT는 8.74±2.77초로 6시간 이하군보다 길었으며, 마이봄샘 손실률은 30.19±13.85%로 6시간 

이하군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0).

결론

대학생의 생활습관 중 렌즈 착용, 인공눈물 미사용,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 부족한 수면시간이 안구건조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안구건조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발 표 자 : 김규리, gyulie0711@gmail.com

교신저자 : 김세진, 041-550-0830, sjkim@bu.ac.kr

포스터 발표 B 06

대학생의 생활습관이 안구건조증에 미치는 영향

김규리1⋅금성빈1⋅김성준1⋅서혜정1⋅이재혁1⋅최서연1⋅최가을1,2⋅김세진1,2,*

1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2백석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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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경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동법의 안경사 직무의 모호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안보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현 안경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안경사 제도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필요성 및 법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 5문항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문항별 척도는 

‘안경사의 위험도가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경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안경사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 및 인지 정도’는 3점 척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찬반 여부’와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안보건 서비스 기대’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32명의 응답을 직업군 별로 안경사(25명), 보건의료관계종사자(30명), 법률전문가(27명), 
일반국민(50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설문 분석 결과, ‘안경사가 수행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평균 2.83점/3점 만점)을 보였으나, 일반국민(2.57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안경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는 안경사(2.96점/3점 만점), 보건의료관계종사자(2.90점), 법률전문가(2.93점), 
일반국민(2.33점)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국민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사의 직무 범위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 문항에서는 안경사(2.96점), 
법률전문가(2.41점), 보건의료관계종사자(1.47점), 일반국민(1.18점)으로 보건의료관계종사자와 일반국민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찬반 여부’(5점 만점)에서는 법률전문가(4.44점)가 

가장 높은 찬성을 보였으며, 안경사(4.40점), 일반국민(4.00점), 보건의료관계종사자(3.8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안보건 서비스 기대’에서도 법률전문가(4.48점), 
안경사(4.24점), 일반국민(4.00점), 보건의료관계종사자(3.97점)의 순으로 높은 기대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경사 직무 범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낮았으나 해당 법률 개정안의 찬반 여부와 개정안 통과 시 안보건 서비스 기대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므로 

안경사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의 기대가 가능하도록 직무 범위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안경사, 법률전문가, 보건의료관계종사자 또한 해당 법률안 개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시대에 맞는 안경사 직무 범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향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발 표 자 : 김나현, +82-2-970-6225, kimnh0527@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82-2-970-6264, srk2104@seoultech.ac.kr

포스터 발표 B 07

안경사 직무 범위와 이의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김나현1⋅백서진1⋅김상현2⋅성수연1⋅박미정1⋅김소라1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2광주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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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안과 진료 시 시력검사 등의 수행자 직업에 대한 인식 및 안경사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여 

안경사의 직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안경사가 

안과 내 시력검사 등의 수행자로 적절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방법

안과에서 시력검사 등 경험이 있는 성인 57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등 수행자의 직업에 대한 인식 및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 4문항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안과에서 시행한 

검사 종류’, ‘시력검사 등 수행자의 전문성’, ‘시력검사 등 수행자 직업 인식’, ‘시력검사 등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이었으며 이 중 ‘안과에서 시행한 시력검사 등 종류’의 

문항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였다.

결과

‘안과에서 시행한 검사 종류’ 문항에서는 시력 검사(100.0%), 안압 검사(70.2%), 세극등현미경 검사(59.6%), 
시야 검사(33.3%), 각막곡률 검사(31.6%), 안저 검사(19.3%), 초음파 검사(12.3%)로 기본 검사 항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 문항에서는 77.2%가 전문적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2.8%가 

보통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검사 수행자의 직업 인식’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47.4%가 안경사로 

인식하였으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22.8%), 잘 모르겠음(21.1%), 안과 직원(7.0%), 임상병리사(1.8%)로 

나타났다. ‘검사 담당 직업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인’ 문항에서는 안경사(94.7%),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3.5%), 기타(1.8%)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안과 검진 시 다양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력검사 등 수행자’를 안경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지 못함에도 ‘검사에 적합한 보건의료인’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경사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의 안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 직무 범위에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력검사 등을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경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발 표 자 : 김나현, +82-2-970-6225, kimnh0527@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82-2-970-6228, mjpark@seoultech.ac.kr

포스터 발표 B 08

안과 내 검사 수행자에 대한 인식과 

안경사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김나현⋅백서진⋅정원영⋅성수연⋅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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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보관한 점안액 및 점안겔을 점안한 후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근거리 단안 시력이 양안 모두 0.8 이상인 33명(여성 22명, 남성 11명)을 대상으로 상온(25℃)과 

저온(4℃)에서 약 12시간 이상 보관된 점안액과 점안겔을 점안하였다. OSDI(Ocular Surface Disease Index)와 

QoV(Quality of Vision)를 이용하여 점안 전과 점안 30분 후에 평가하였다.

결과

OSDI 평가의 경우 상온 점안액 점안 후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저온 점안액은 시야흐림, 
시력저하 외에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저온 점안겔 점안 후 눈부심 항목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나, 이물감, 시야흐림, 시력저하 항목에서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상온 점안겔 점안 후 시야흐림과 

시력저하 항목에서 유의하게 불편감이 증가되었다. 또한 다수의 항목에서 점안액 점안 대비 점안겔 점안 후 

불편감이 높게 나타났다. QoV 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점안 전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빛번짐 항목에서 점안겔 점안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시야흐림과 복시 항목에서 저온점안액 점안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점안제의 보관온도와 제형은 단기적인 자각증상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불편감 개선을 고려하여 점안제의 제형 및 보관온도를 선택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발 표 자 : 손  랑, +82-2-970-6225, sonrang0905@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82-2-970-6228, mjpark@seoultech.ac.kr

포스터 발표 B 09

보관온도와 제형이 다른 점안제 점안 후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

손 랑⋅최현동⋅정승원⋅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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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세안에 사용되는 클렌징 제품에 대한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콘택트렌즈 

사용 및 관리 교육에 대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방법

콘택트렌즈 착용자(총 222명)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렌즈 및 클렌징 제품의 종류와 사용 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회용 소프트렌즈의 사용(73.0%)이 관리가 

필요한 연속착용 소프트렌즈(27.0%)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소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은 클렌징 

폼(80.6%), 클렌징 오일(44.1%), 클렌징 워터(18.9%), 클렌징 티슈(15.8%), 기타(1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제품 이상의 사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세안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7.6%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증상을 경험한 경우는 이 중 7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 경험했던 주관적 증상은 따가움(59.3%), 이물감(50.4%), 흐릿함(49.6%), 건조함(4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이 세안 시 부적절한 콘택트렌즈 사용 습관을 가지고 있어, 안과적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올바른 콘택트렌즈 관리 및 클렌징 제품을 사용한 세안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발 표 자 : 양영은, +82-2-970-6225, ytj2522@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82-2-970-6264, srk2104@seoultech.ac.kr

포스터 발표 B 10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클렌징 제품 사용 실태

양영은⋅정재원⋅손 랑⋅허채원⋅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 183 -

목적

본 연구에서는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이하 써클렌즈)가 고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렌즈의 표면과 

착색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착색공법과 재질이 상이한 3종류의 써클렌즈를 80 ℃에서 8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16시간 동안 상온에서 

안정화한 것을 1회로 하여 1, 3 및 5회 반복하였다. 고온 반복 노출 후 각 써클렌즈의 착색패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용기 속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염료용출을 검사하였다.

결과

고온 노출을 5회 반복하였을 때 hilafilcon B 및 methafilcon A 재질 써클렌즈의 표면에서 착색 패턴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즉, hilafilcon B 재질 써클렌즈는 착색 가장자리 부위에서 염료 번짐이 관찰되었으며, methafilcon 
A 재질 써클렌즈에서는 표면 거칠기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반면 etafilcon A 재질의 렌즈는 5회 반복 노출 

후에도 표면 착색 패턴의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용기 속 용액의 흡광도는 착색공법이 다른 3종의 

써클렌즈 모두 반복 노출 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써클렌즈가 고온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착색패턴 변화 및 염료 용출이 확인되었기에 

써클렌즈에 대한 여름철 유통 및 보관 온도에 대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안한다. 
†

발 표 자 : 김채연, 02-970-6225, heychann@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02-970-6228, mjpark@seoultech.ac.kr

포스터 발표 B 11

반복적인 고온 노출이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착색 패턴에 미치는 영향

김채연⋅황소담⋅양진모⋅이윤경⋅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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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이하 써클렌즈)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켰을 때 렌즈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착색공법과 재질이 상이한 3종류의 써클렌즈를 80 ℃에서 8시간 노출시킨 후 16시간동안 상온에서 

안정화하는 것을 1회로 하여 각각 1, 3 및 5회 반복하였다. 반복 노출 후 써클렌즈의 전체직경, 베이스커브, 
중심두께 등 주요 파라미터를 고온에 노출시키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결과

Etafilcon A 재질 써클렌즈는 반복적인 고온 노출 후 전체 직경이 14.03±0.04 mm에서 5회 반복 후 14.11±0.04 
m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나 식약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의 변화이었다. 반면 methafilcon A 
재질 써클렌즈는 3회 반복 노출 후 중심두께가 0.099±0.002 mm에서 0.101±0.005 mm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3회 노출 후에는 굴절력이 –3.04±0.06 D에서 –2.92±0.05 D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5회 반복 노출 후 

–3.04±0.06 D로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Hilafilcon B 재질 써클렌즈는 반복적인 고온 노출 횟수에 따라 

함수율이 57.10±0.7%에서 58.64±1.24%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모두 식약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의 

변화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여름철 차안의 최고 온도와 실제 보관 시간에 5회 이내의 반복 노출에 의해서는 

써클렌즈의 파라미터가 임상적으로 유의할만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발 표 자 : 김채연, 02-970-6225, heychann@naver.com

교신저자 : 김소라, 02-970-6264, srk2104@seoultech.ac.kr

포스터 발표 B 12

반복적인 고온 노출이 

써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

김채연⋅양진모⋅이윤경⋅박미정⋅김소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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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연령관련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 퇴행성 변화를 겪으며 중심 시야에 손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만성 안과 질환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실명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퇴행성 

안과 질환이 단순히 국소적 안과 질환이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연령관련황반변성의 경우 심혈관질환과 공통된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두 질환 모두에서 노화, 흡연, 비만 등이 공통적으로 위험인자로 작용하며 산화 스트레스, 지질 대사 이상 등 다양한 

전신적 경로가 질병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연령관련황반변성의 

장기 유병률 추세를 분석하고, 주요 비감염성 만성질환군과의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방법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령관련황반변성의 연령표준화 유병률을 전 세계 통합 데이터(global burden 
disease, GBD2021)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연평균 백분율 변화율(EAPC)을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 비감염성 만성질환과의 유병률 상관성은 Pearson 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은 R, Python, Excel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지난 30년간 연령표준화 유병률(ASPR)은 연평균 –0.26%로 감소하였고, 실제 환자 수는 약 2.2배 

증가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연령표준화 유병률과 전체 환자 수 기준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0.001, r=0.777, p<0.001, r=0.987).

결론

연령관련황반변성은 지난 30년간 연령표준화 유병률은 감소하였으나,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실제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 세계적 질병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비감염성 

만성질환과의 강한 양의 상관성은 황반변성이 전신적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임을 시사한다. 이는 

황반변성의 예방과 관리가 단순한 안과적 접근을 넘어,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통합적 건강관리 

전략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황반변성의 질병 부담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 전략의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정희재, 010-9906-0898, hjjeong9906@ajou.ac.kr

교신저자 : 박창원, 010-2150-9486, cwpark2011@bscu.ac.kr

포스터 발표 B 13

연령관련황반변성과 비감염성 만성질환의 상관관계 분석

정희재1,2⋅박창원3

1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2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의과학과

3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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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산화스트레스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와 망막신경절세포 사멸 등을 통해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병태생리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식이 및 생활습관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화-항산화 균형을 평가하는 산화균형점수(oxidative balance score, OBS)와 녹내장 유병률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요인, 주요 만성질환 등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이 연관성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안검사가 시행된 2017-2021년도 다년도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을 

녹내장군과 비녹내장군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카이제곱검정 및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Model 1(OBS), Model 2(OBS+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Model 3(OBS+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소득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다.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경우 녹내장 가능성이 높았다. OBS가 높을수록 녹내장 위험이 낮았으나(Model 
1: OR=0.953, 95%CI=0.933-0.973, p<0.001), 보정 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Model 2: OR=0.985, p=0.183; Model 
3: OR=0.990, p=0.376). 남성, 고연령, 고혈압은 녹내장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결론

산화균형점수는 보정 전에는 녹내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연령, 성별, 만성질환 요인을 고려할 

경우 독립적인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산화스트레스가 녹내장 병태생리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그 영향은 주로 연령 및 건강 요인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발 표 자 : 정희재, 010-9906-0898, hjjeong9906@ajou.ac.kr

교신저자 : 박창원, 010-2150-9486, cwpark2011@bscu.ac.kr

포스터 발표 B 14

만성질환과 녹내장의 연관성 및 산화스트레스 기반 위험 평가

정희재1,2⋅박창원3

1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2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의과학과
3백석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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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 display, HMD) 방식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기를 

착용한 채로 동적인 스포츠 게임을 수행할 때, 장치 내부의 미세기후 변화가 사용자 눈에 미치는 안구건조증 

증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신체 건강한 20대 체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구건조증 병력, 안질환 수술 이력, 양안시기능 이상자를 

제외하고 최종 35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은 VR HMD(Oculus Quest 2, Meta, USA)를 착용한 상태로 VR 
탁구게임(Eleven Table Tennis, For Fun Labs, USA)을 약 30분간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HMD 내부 온도, 습도 

및 열파지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였고, VR 사용 전후에 맥모니 테스트(McMonnies Test)를 통해 

안구건조증 관련 증상을 평가하였다.

결과

실험 결과, 게임 시작 후 약 10~15분 동안 HMD 내부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상승률이 

점차 감소하여 온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습도는 착용 직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15~20분 구간에서 최대값을 기록한 후,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거나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였다. 안구건조증 평가 결과, VR 사용 후 맥모니 점수(McMonnies Dry Eye Questionnaire Score)가 VR 사용 

전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여 안구건조 증상이 악화됨을 나타냈으며, 다수의 참가자가 안구 건조감과 시각적 

불편감을 보고하였다.

결론

동적 신체 운동을 동반한 VR 환경에서 HMD 착용 시 내부 온도 및 습도의 상승이 안구건조증 증상 및 시각적 

불편감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MD 설계 시 체감온도 상승과 내부 미세환경 변화가 사용자 안구 및 

시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운동량이 있는 VR 사용 환경에서의 열적, 습윤적 관리 방안과 

추가적인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

발 표 자 : 정희재, 010-9906-0898, hjjeong9906@ajou.ac.kr

교신저자 : 박창원, 010-2150-9486, cwpark2011@bscu.ac.kr

포스터 발표 B 15

몰입형 VR 스포츠 중 HMD 내부 환경과 

안구건조증과의 상관성

정희재1,2⋅박창원3

1동남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2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의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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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이온성 재질의 써클 소프트렌즈(이하 써클렌즈)가 클렌징 제품에 노출되었을 때 안정성에 

어떠한 변화가 유발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이온성 재질인 etafilcon A 써클렌즈를 PBS, 클렌징 폼 및 클렌징 오일 2mL에 각각 5분 교반 후 1분 정지 

과정을 총 5회 시행하여 반복 노출시키고 함수율, 굴절력, 중심두께, 전체직경 및 곡률반경을 측정하였다. 
클렌징 제품 노출 후 세척 진행 여부에 따른 착색 패턴의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결과

클렌징 제품에 노출된 etafilcon A 재질 써클렌즈의 파라미터를 대조군 렌즈와 비교하였을 때 제형에 

관계없이 함수율, 중심두께, 굴절력, 전체직경 및 베이스커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클렌징 오일 대비 클렌징 폼에 노출된 써클렌즈에서 더 큰 파라미터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함수율, 굴절력, 
전체직경 및 베이스커브의 변화는 ISO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변화이었다. 클렌징 제품 노출 후 이온성 

써클렌즈는 미세척 시에는 렌즈 표면에서 클렌징 제품 잔여물로 인한 균열 및 얇은 막 형태가 관찰되었으나 

다목적 용액을 활용한 세척 시에는 일부의 잔여물만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이온성 써클렌즈가 클렌징 제품에 노출될 경우 파라미터의 변화가 유발되며, 클렌징 폼에 

노출 시에는 ISO 허용오차 기준을 초과하는 변화를 보이는 파라미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클렌징 제품 

세척 후에는 이온성 써클렌즈의 표면에서 제품의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온성 

써클렌즈의 착용 상태에서 클렌징 폼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파라미터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바른 콘택트렌즈 착용 습관 및 관리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

발 표 자 : 정재원, +82-2-970-6225 , jeongjw0912@naver.com

교신저자 : 박미정, +82-2-970-6228, mjpark@seoultech.ac.kr

포스터 발표 B 16

클렌징 제품의 사용이 이온성 써클 소프트렌즈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정재원⋅손 랑⋅이준하⋅김소라⋅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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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의 경우 축 회전이 발생되면 자연스러운 순목과 눈꺼풀, 렌즈 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래의 축 위치로 안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성안에서는 눈물층의 불안정으로 렌즈 표면과의 윤활 작용 

감소 및 마찰 증가로 인해 회전 후 재정렬 상태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안과 

건성안에서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축 회전 발생 후 복귀 안정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은 안과적 질환이 없고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이 적합한 직난시안 20대 성인 남녀 31명 

(24.1±2.1세)으로, NIBUT(<10초)와 McMonnies 설문(≥14.5점)을 기준으로 정상안군 17명과 건성안군 

14명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시킨 후 귀쪽(temporal)과 

코쪽(nasal)으로 각각 45° 회전시키고, 초고속카메라로 축 정렬 상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촬영한 뒤 포토샵을 

이용해 잔여 회전 각도를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6.0을 사용하여 정상안군과 건성안군 간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축 방향을 최대한 정확히 맞춘 후 착용하여 충분한 안정화 시간을 거친 뒤 초기 

정렬 상태를 측정한 결과, 정상안에서는 귀쪽 방향으로 평균 3.8 ± 2.0°, 코쪽 방향으로 2.1 ± 1.8° 축 틀어짐이 

나타났다. 반면 건성안에서는 귀쪽 방향으로 8.6 ± 3.1°, 코쪽 방향으로 6.4 ± 2.7° 의 축 틀어짐을 보여 

건성안에서 정상안에 비해 축 정렬의 이탈 정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정상안군에서 

렌즈를 귀쪽 방향으로 45° 회전시킨 후 최종 잔여 회전각도는 5.1±1.3°, 코쪽 방향으로 회전시킨 경우에서는 

2.6±1.1° 로 측정되었다. 이에 비해 건성안군에서는 귀쪽 회전 시 13.4±4.1°, 코쪽 회전 시 11.9 ± 3.7° 로 나타나, 
정상안군에 비해 현저히 큰 잔여 이탈 각도를 보였으며, 두 군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

결론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축 회전이 발생했을 경우, 자연스러운 순목과 눈물막의 윤활 작용을 통해 본래의 

축 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건성안에서는 이러한 복귀 및 안정화 기능이 정상안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어 축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처방할 때에는 단순한 굴절 상태뿐만 아니라 건성안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렌즈 재질 및 안정화 디자인의 선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발 표 자 : 김민채, 010-4049-3622, eaa13419@naver.com

교신저자 : 박형민, 010-9352-0426, hmpark@sc.ac.kr

포스터 발표 B 17

정상안과 건성안에서 토릭 소프트콘택트렌즈 

축 회전 후 복귀 안정성 비교

김민채2⋅경영민2⋅신동헌2⋅전현우2⋅송유민2⋅정지원1,2⋅박형민1,2

1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2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전공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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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내피세포 밀도(endothelial cell density, ECD)는 임상에서 각막 내피 기능을 평가하는 기본 지표로 널리 

활용되지만, 실제로 내피 형태학적 변화(세포 크기 불균일성 및 다형성)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ECD와 형태 기반 지표인 세포 크기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와 육각형 세포비율(hexagonality, HEX) 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분석하여, ECD가 내피 

형태학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성인 남녀 50명(평균연령 26.70±8.75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막 질환, 전안부 수술력 및 내피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각막 내피세포 검사는 CEM-530(NIDEK)을 사용하여 

우안(OD)과 좌안(OS)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변수는 ECD, CV, HEX였으며, 보조 지표로 평균 

세포면적(AVG), 세포면적 표준편차(SD), 중심각막두께(CT)를 포함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ECD가 CV와 HEX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결과

ECD는 CV 및 HEX와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모든 p>0.05). 반면, CV는 SD와 강한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r>0.60), HEX는 CV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50). 다중 회귀분석에서도 ECD는 CV 
또는 HEX의 유의한 예측변수가 아니었으며, 형태학적 다양성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상 성인에서 내피 형태학적 변화가 단순한 세포밀도 감소가 아닌, 주로 세포 크기 

다양성과 다형성 증가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결론

정상 성인에서 ECD는 내피 형태학적 지표(CV·HEX)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내피 형태 

변화의 직접적인 지표로 작용하지 않았다. 반면 CV와 HEX는 상호 밀접한 구조적 관계를 보여, 내피 형태학적 

다양성은 세포 크기 불균일성과 세포 다형성의 변화에 의해 주로 반영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내피세포 밀도(ECD) 단독 평가보다는 CV 및 HEX를 포함한 형태학적 지표를 병행하는 것이 내피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

발 표 자 : 천위자오 yujiaoch@gmail.com

교신저자 : 전인철, 061-330-3554, icjoen@dsu.ac.kr

포스터 발표 B 18

내피세포 밀도(ECD)가 각막 내피 형태학적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정상 성인 기반 분석

천위자오⋅전인철

동신대학교 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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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실리콘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에 음이온 및 양이온 약물을 침지한 뒤 이온성 천연 다당류로 이중코팅한 

시료와, 약물을 천연 다당류 용액에 혼합하여 코팅한 시료를 비교하여 약물 방출 특성과 물리적 특성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실리콘 하이드로겔 콘택트렌즈를 제작하여 음이온성 디클로페낙과 양이온성 케토티펜 용액에 침지한 후 

천연 다당류인 양이온성 키토산과 음이온성 알지네이트로 코팅하여 총 11종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각 시료의 

약물 방출량은 UV-Vis 분광법으로 분석하고, 광투과율, 산소투과율, 접촉각, 함수율 등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비코팅 렌즈에서는 두 약물 모두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방출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 천연 다당류로 

이중코팅한 시료는 약 8시간 동안 완만하고 안정적인 방출 패턴을 보였다. 약물과 천연 다당류를 혼합하여 

코팅한 시료는 5일 이상 지속적인 방출이 유지되었으며, 이는 약물과 고분자 간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방출 속도가 효과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성 평가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디클로페낙을 적용한 시료에서는 이중코팅을 통해 접촉각이 16도 이상 감소하여 표면 습윤성이 향상되었고, 
함수율과 산소투과율도 증가하였다. 케토티펜을 포함한 시료에서는 모든 코팅군에서 산소투과율이 약 7% 
증가하였으며, 함수율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혼합 코팅을 적용한 케토티펜 시료는 

접촉각이 36.8% 감소하여 가장 우수한 표면 습윤성을 나타냈다. 천연 다당류 기반 이중코팅은 두 약물에 대해 

공통적으로 약물 방출의 지연 효과와 물리적 특성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그중에서도 약물과 천연 다당류를 

혼합하여 코팅한 방식이 가장 뛰어난 지속 방출 성능과 표면 특성 향상 효과를 보였다.

결론

이온성 천연 다당류로 이중코팅한 콘택트렌즈는 약물 방출 지연과 물리적 특성 개선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약물과 천연 다당류를 혼합하여 코팅하는 방식은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우수한 지속 방출 성능과 

향상된 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발 표 자 : 심선우, 010-4788-8391, plum@cu.ac.kr

교신저자 : 이현미, 010-7300-6515, hmlee@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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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성 천연 다당류 이중코팅을 통한 약물 전달 콘택트렌즈

심선우1⋅장윤정2⋅이현미1

1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2영남대학교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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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시력교정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 경험이 수술 후 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환자 116명(평균27.70±4.34세)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09일 ~ 2025년 11월 17일 

8일간 수술 후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설문지는 수술 후 만족도 및 삶의 질과 관련한 문항 4문항과 수술 후 불편감 및 부작용 7문항, 
재선택 및 시력교정 대안 의향 2문항, 정보 습득 및 수술 후 관리에 관련된 3문항, 수술 후 삶의 질 그리고 불편감 

및 부작용에 관련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 23.0(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

응답자는 모두 116명이며, 수술 전 부작용의 안내를 받은 정도에 대한 응답은 평균 4.23±0.90, 수술 후 정기 

검진의 안내를 받은 정도에 대한 응답은 평균 3.53±1.32, 수술 후 사후관리의 안내를 받은 정도에 대한 응답은 

평균3.84±1.09로 나타났다. 수술 전 부작용에 관한 안내를 많이 받았을수록 만족도는 증가하였고(F=4.59, 
p=.002) 부작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63, p=.038) 수술 후 정기검진을 꾸준하게 받았을수록 

만족도는 증가하였고(F=3.70, p=.007) 부작용은 감소하였다.(F=2.64, p=.038) 수술 후 사후관리를 꾸준하게 

할 수록 만족도는 증가하였고(F=4.12, p=.004) 부작용은 감소하였다.(F=5.45, p=.000)

결론

시력교정수술 전 부작용 관련 안내와 정기 검진 및 사후관리는 수술 만족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력교정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수술 후 정기검진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은 부작용 및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경로 마련이 필요하며, 일관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경로 및 독려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 표 자 : 박경주, 010-2874-4266, qkrrudwn4266@naver.com

교신저자 : 예기훈, 010-2677-3600, eyelovebaekseo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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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에 따른 만족도 연구

박경주1⋅송진형1⋅이주형1⋅임정호1⋅예기훈1,2

1백석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2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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